
2024년 4월 4일목요일1989년 5월 26일창간 www.ekn.kr35제3495호

사우디파딜리가스플랜트공단전경

삼성E&A GS건설,아람코와파딜리가스증설프로그램공사계약

韓기업수주 역대최대 규모…UAE 이라크건설이어세번째규모

대통령실 윤대통령,건설 인프라협력성과 …올수주목표청신호

삼성E&A(전삼성엔지니어링)와GS

건설이사우디아라비아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를따내올해해외건설첫대형수주

낭보를전했다. 대통령실은정상외교의

성과라는점을강조하며올해해외건설

수주목표 400억 달러달성에청신호가

켜졌다고밝혔다.

두 회사는 아람코 측과 각각 60억 달

러(약 8조원), 12억 2000만달러(약 1조

6000억원) 등 총72억2000만달러(약 9

조6000억원)의사우디파딜리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지난해 6월현대건설이수

주한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약 6

조7000억원)를 넘어 한국 기업 사우디

수주역사상최대규모다. 또 전세계적

으로는 UAE 바라카원전(191억 달러)

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

달러)이어세번째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

도리야드북동쪽350km에위치한기존

파딜리가스플랜트를증설하는사업이

다.또사우디동부주베일시에서약80

km떨어진파딜리유전지역공단내운

영중인기존파딜리가스플랜트의용량

확대를위한발주공사이기도하다.

삼성E&A는이공사중패지키1번과

4번을약60억달러(약8조원)에수주했

다.이는삼성E&A창사이래최대규모

다.GS건설도프로그램패키지2번을약

12억2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에

수주했다.

먼저 삼성E&A가 수주한패키지 1번

은 가스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4

번은유틸리티및부대시설을짓는공사

다.프로젝트가완공되면하루가스처리

량은기존25억입방피트(2500MMSCF

D)에서 38억 입방피트(3800 MMSCF

D)로늘어나게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E&A는 이날 파딜

리가스증설프로그램(패키지 1번과 4

번) 에대한서명식을진행했다.현재삼

성E&A는사우디에서자푸라가스처리,

우나이자가스저장프로젝트를수행중

이며, 이번수주로사우디대표가스프

로젝트에연이어참여하게됐다.사우디

는최근가스생산량을늘리기위해가스

플랜트건설에지속투자하고있는만큼

이번수주를계기로다른공사를연계적

으로따낼수있는기회도생겼다.

삼성E&A 관계자는 아람코와의 신

뢰와파트너십을바탕으로현지네트워

크와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 이라며

모듈화,설계자동화등회사의혁신기

술이집약된차별화수행체계를적용해

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할것 이라

고밝혔다.

GS건설가따낸패키지2번공사는하

루 800t 규모의황을회수할수있는황

회수시설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설

계와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프로

젝트 전 영역에 걸쳐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GS건설는 전날 사우디 알

코바에서허윤홍GS건설대표와사우디

아람코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계약을

체결했다. 황회수처리시설은가스정제

과정에서발생하는황을포집하고재활

용하는고도화설비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국

내외에서쌓아온다양한건설역량과다

수해외EPC플랜트사업경험을바탕으

로이번프로젝트의성공적인수행을이

끌어낼것 이라며 오랜사업포트폴리

오의한축을담당해온플랜트사업의내

실강화에힘쓰겠다 고각오를다졌다.

한편대통령실은이날수주소식이전

해진후보도자료를내 2022년 11월방

한한사우디실권자인무함마드빈살만

왕세자와의회담,지난해10월사우디아

라비아국민방문등을언급하며 건설

인프라분야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한

정상외교의성과라는점에서의미가있

다 고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수주로올해 1월 1일부

터4월2일까지해외건설수주액은지난

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

며 올해수주목표인 400억달러달성

에도청신호가켜진것 이라고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세계에서추진되는대

형건설프로젝트수주도정부 공기업

금융기업등이원팀으로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준현기자kjh123@ekn.kr

푸바오잘가~ …1354일만에이별 2020년 7월 20일에버랜드에서태어난첫번째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 3일중국으로떠났다.에버랜드에서태어나생활한지 1354일만이다.

푸바오는앞으로쓰촨성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워룽선수핑기지에서생활하게된다.푸바오배웅현장에는평일오전시간에도불구하고6000명의팬들이찾아푸바오깃발을흔들며아쉬

움을표현하고푸바오의앞날을응원했다. <관련기사13면>

의료공백장기화로확대운영

대학별교수증원수요도검토

윤대통령,전문의대화제안에

의협비대위 생방송토론해야

전공의집단사직으로인한의료공백

이장기화하면서정부가보건소와보건

지소에서도비대면진료를전면허용하

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오늘부터비대면진료시행기관

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 고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강화를위해

공중보건의사파견이시작된후전라남

도등일부지자체가지역보건기관의일

부공백이발생하는것을우려해보건소

와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허용을요청

했다 고설명했다.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

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등을받을수있게됐다.

처방전의약국전송등절차는현행비

대면진료와동일하다.복지부는관련지

침을개정해이날중지자체에세부내용

을안내할방침이다.

정부는전공의집단이탈직후인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

하던비대면진료대상의료기관을모든

병의원으로확대한바있다.

대형병원환자를병원급혹은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

일에,의원뿐아니라 병원급이상 의료

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확대이후비대면진료이용건수

는 2배수준으로늘었지만,대상기관에

보건소와보건지소는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

서보건소가수행하던지방의료의공백

이발생한다는지적이나오자비대면진

료를보건소등으로확대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증원규모에대한수요도받는다.

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총

괄조정관(보건복지부제2차관)은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의대전임교수를

1000명증원하겠다고발표했다 며 내

년도대학별교수의증원규모는 4월 8

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

대로종합검토후반영할계획 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교수채용에수개월

이소요되는점을감안해각대학이내

년 1∼2월채용을차질없이준비할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 이라

고설명했다.

한편현재집단행동에나선전공의들과

직접대화하겠다는윤석열대통령의제안

에전공의들은엇갈린반응을보였다.

일부전공의들은윤대통령의대화제

안에회의적인반응을보이면서 대화하

더라도생방송토론으로해야한다 , 밀

실은절대안된다 고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할 창구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며 대화 제안에

응해야한다는전공의들도있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국가의 대표에

대한예우를강조하면서전공의들의입

장을제대로알리기위해서라도대화에

응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한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이

어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등이낸의대

증원집행정지신청도이날서울행정법

원행정4부(김정중부장판사)에서각하

됐다. 윤수현기자ysh@ekn.kr

보건소 보건지소도비대면진료받는다사우디9.6조수주잭팟…정상외교 결실
<파딜리가스플랜트증설>

强달러 연중최고…기준금리인하까지 고공행진
환율1352.10원찍고숨고르기

엔화도달러당150엔서 정체

연준통화정책불확실확대영향

유로존금리인하론도상승압력

원 달러 환율이 지난 2일 1350원선

을넘어서며강(强)달러상황이이어지

고있다.미국경제가견조한흐름을보

이면서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기

준금리인하기대감이낮아진반면,유

로존등의금리인하가능성이제기되

면서달러화가상대적으로강세를보이

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강달

러흐름은올해하반기연준의금리인

하전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중이다.

3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 달러환율

은전거래일대비 3.2원(-0.24%) 내

린1348.90원에거래를마쳤다.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전날보다 2.7

원오른1352.10원을기록하며연중최

고기록을다시썼다. 원 달러환율이

1350원을 돌파한건지난해 11월 1일

(1357.30원)이후5개월만이다.

달러화강세(원화약세)원인은미국

경기가견조한흐름을나타면서연준의

금리인상기대감이낮아질탓이다.그

간시장에서는연준이연내6~7회의금

리인하할것이란기대감을가져왔으나

현재3회까지후퇴한상태다.

또한 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이

2.2％로 2년 11개월만에최저치를기

록하는 등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빠

르게 안정화 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

이나오는점도달러화수요를높이고

있다.통상미국의기준금리가상대국

대비높게형성돼있으면미국자산에

투자했을때얻는수익률이더높아달

러화수요가늘어난다.

강달러현상으로엔화역시약세를보

이고있다.엔 달러환율은지난주달러

당 152엔으로 34년만에최고치로올랐

다가 2일 151.56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는 3월 19일달러당 150.68엔을기

록하며 150엔에 재진입했고, 다음날인

20일에는151.66엔을기록하며151엔선

에안착했다.이후소폭의등락을거듭하

며151엔선에서거래가이뤄지고있다.

전문가들은미국의기준금리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 달러화의 강세는 당

분간이어질것으로예상중이다.문다

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상반기까

지는여전히강달러압력이우세한국

면이이어질것 이라며 7월을시작으

로연준의금리인하가개시되면서하

반기에는달러인덱스하락세가재개될

전망 이라고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

히주요국대비양호한미국경기및높

은금리를고려하면연말까지달러인덱

스는 90포인트대 후반의 높은 수준에

서하단이제한될것 이라며 원 달러

환율은4분기평균1280원까지상고하

저의흐름이이어질것 이라고봤다.

엔화역시연준의금리인하가이뤄

져야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타노스

밤바키디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10개국 통화전략팀장은 2일(현지시

간)블룸버그TV와인터뷰에서연준의

금리인하가이뤄지지않을경우엔화

도달러당160엔까지상승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예찬상상인증권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수출 경쟁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등어느정도의엔저를용인할유

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과

같이152엔에서상단만제어하려는소

극적인대응이예상된다 면서 장기적

인엔화가치의방향성은강세가맞으

나그시기는연준의금리인하가구체

화되는 2분기말로예상되며 2분기이

후엔화의점진적강세라는기존전망

을유지한다 고말했다.

양성모기자paperkiller@ekn.kr

삼전팔고어디넣을까…고민깊어진개미들

8만전자안착,개인누적순매도3조

투자자예탁금1년10개월만최대

차익실현했는데…투자처고민↑

소매 유통업종 IPO청약몰릴듯

삼성전자가8만전자에안착한가운데

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8만전자 진

입과 동시에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차익실현에나섰지만다음투자처를찾

지못해서다.이에증시대기자금인투자

자예탁금도 1년10개월 만에 최대 규모

로늘어났다.

3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9조6298억원으

로집계됐다.지난2022년 6월6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10개월여 만에 최대치

이자올들어가장높은수준이다. 지난

달29일56조5229억원이던예탁금규모

는하루만에 3조1069억원(5.5%)이급

증했다.

투자자예탁금이단숨에3조원넘게늘

어난데는개인투자자들의삼성전자순

매도가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삼성전자는엔비디아발반도체훈풍에

올해실적상승기대감이높아지면서지

난달말부터주가가급등하고있다.삼성

전자주가는한달새12.7%상승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삼성전자가 장중 8

만100원에 거래되는 등 꿈의 8만전자

에 진입하자마자 개인은 삼성전자를

6419억원어치 순매도해 차익실현에 나

섰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28일 이후 2년3

개월만이다.

이에개인은지난달 26일부터지난 2

일까지 6거래일연속 순매도행렬을이

어갔다. 개인의 삼성전자 6거래일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2조9900억원에 달한

다.일주일동안 3조원가까이팔아치운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최

고가인8만5000원을기록한지난2일개

인은삼성전자를하루동안 9343억원어

치순매도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 순매도로 자금을

확보했지만 다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망설이는분위기다.투자처후

보로는 기업공개(IPO) 시장 또는 약세

를지속해온업종등이언급된다.

우선통상투자자예탁금은대어급공

모주가등장할때증가하는흐름을보이

기 때문에 기업공개(IPO) 시장으로 자

금이흘러갈가능성이높다.흥행기대감

이가장높은종목은올상반기IPO최대

어로불리는HD현대마린솔루션이다.H

D현대마린솔루션은희망공모가범위가

7만3300~8만3400원으로 공모가 상단

기준시가총액이3조7071억원으로올해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다. HD현

대마린솔루션은 오는 25~26일 일반청

약을앞두고있다. 이밖에도이달중청

약을진행하는제일엠앤에스,민테크등

도기대주로꼽힌다.

국내증시에서는반도체업종의조정

가능성이제기되면서한동안약세를보

였던 소매 유통 등 경기민감주의 주가

상승을전망하는시각도나온다.

신희철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연초

증시상승을견인하던AI반도체와밸류

업정책모멘텀이막바지에다다르고있

다 며 오는10일치러질총선을앞두고

밸류업모멘텀은이미소진됐고단기조

정이진행되고있으며반도체섹터는상

승을 견인하던 SK하이닉스 등 주도 기

업의강세가주춤해지고있어AI반도체

모멘텀역시후반부에다가왔다는시그

널일수있다 고분석했다.

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 역으로기

관수급이빈집상태인종목을유망투자

후보로선별할수있다 며 견조한실적

컨센서스와달리시장대비부진한수익

률과 기관 순매도가 높았던 소매 유통

섹터가 순환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

다 고전망했다.

김기령기자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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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적분할추진…항공우주 방산 경쟁력↑

WDS2024 내한화부스

내일이사회상정…한화정밀기계 한화비전등신설법인포함전망

주주가치 경영효율성제고목적…한화그룹3형제승계구도뚜렷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사업과

비주력사업을 나누는형태의인적분할

을추진한다.주주가치와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구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적

분할을검토하고있다 고공시했다. 오

는 5일열리는이사회에인적분할안건

을상정할전망이다.

이번 분할은한화정밀기계와한화비

전을비롯한회사가신설법인에포함되

는방식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한

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항공우주 및 방

산부문은존속법인에남는방식이다.

업계는한화그룹승계구도가더욱빠

르게정리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 김

동관한화부회장은방산 항공우주 에

너지,김동원한화생명사장은금융,김

동선한화로보틱스부사장은유통 로봇

사업을맡는구도가명확해진다는논리

다.

실제로한화그룹은이날이사회를열

고㈜한화일부사업을김부회장의 영

역에있는계열사로양도하는것을포

함하는구조개편을결의했다.

한화오션은㈜한화건설부문해상풍

력사업과글로벌부문플랜트사업을양

수한다.한화솔루션은㈜한화모멘텀부

문의태양광장비사업을인수한다.이같

은 안건은 5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

월초완료될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이번분할및

구조개편을계기로글로벌방산시장내

입지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금까지1만

대에달하는항공엔진을출하했고정부

와함께KF-21 등국산전투기에탑재

될기본추력 1만5000파운드급엔진도

국산화하고있다.

폴란드향K-9 2차계약을비롯해글

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 1인자 지위도

수성중으로미육군의다목적무인차량

사업에도출사표를냈다.

한화시스템은KF-21 전자주사식능

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최초양산

에돌입한다.다기능레이더(MFR)등을

앞세워사우디를비롯한중동 아프리카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

다.

폴란드 캐나다향 잠수함

수출을타진중인한화오션

은호주오스탈인수로함정

사업영토를넓힌다는전략

이다.오스탈은호주와미국

에조선시설을보유한업체

다.

지난해11월호주연방정

부와전략적조선계약을위

한 초기 계약도 맺었다. 구

속력있는계약이체결되면

상륙함과 순찰정을 호주군

에인도하게된다.

우주사업도 가속화할 전

망이다. 김승연 회장이 5년

만에나선현장경영장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R

&D캠퍼스를 선택한 것도

이와무관치않다는분석이다.한화그룹

의 우주사업 통합브랜드 스페이스허

브를총괄하는김부회장도동행했다.

김회장은차세대발사체사업단독협

상자선정을축하하고연구원들을격려

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주관할누

리호4차발사성공도당부했다.

한화그룹은지금까지우주사업밸류

체인 구축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단행했다. 최근 순천 율촌산단

에서발사체제작센터도착공했다.중대

형 발사체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다.

그간상대적으로주목도가덜했던회

사에게도기회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

이나오고있다. 한화비전은 지난해매

출 1조538억원 영업이익 1371억원을

시현했다. 북미 뿐 아니라 유럽 CCTV

시장으로비즈니스를확대한덕분이다.

한화정밀기계도기존반도체후공정

패키징 장비 LED 칩마운터 사업에 ㈜

한화모멘텀부문의반도체전공정사업

을 더해 종합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로

도약하고있다.

다만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은 인적

분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피력했다.

나광호기자spero1225@ekn.kr

르노코리아, 韓공략법수정 새출발
사명 엠블럼바꾸고마케팅전개… 프랑스차 이미지강화

신형SUV6월공개…내년순수전기차 세닉E-Tech 출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한국 공략법을

수정한다. 내수판매확대를위해 프랑

스 차 이미지를 강화하고 유럽에서 상

품성을인정받은친환경차량을대거투

입할계획이다.기존에판매중인차량의

이름까지바꿀정도로변화에대한의지

가강력하다.

르노코리아는 3일 서울 성수동 르노

성수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공식엠블

럼을태풍의눈에서다이아몬드형상의

로장주로변경한다고밝혔다. 사명 또

한기존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르노코

리아로바꾼다.

125년역사의프랑스브랜드 르노의

가치를국내고객에게보다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XM3

는유럽식인 뉴르노아르카나로새롭

게내놓는다. 스테디셀러스포츠유틸리

티차량(SUV) QM6의경우로장주엠블

럼을 적용해 뉴 르노 QM6 로 판매한

다.

르노코리아는 브랜드 전략도 수정해

고객과접점을새롭게만들어간다는방

침이다. 일렉트로팝 (Electro Pop)으

로이름붙인전략을구사해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알린다.구체적으로전동화,

커넥티비티, 안전성 등을 주로 홍보한

다.

르노코리아는 앞서 부산공장에 향후

3년간 118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인력

200명을 고용한다고 선언했다. 하이브

리드, 전기차등미래차생산을위한설

비교체비용이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국내고객들도글로벌르노브랜드만의

차량과 서비스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

다 며 르노코리아가보유한뛰어난생

산및연구개발자산을바탕으로르노의

DNA에 한국의 역량을 더하겠다. 우리

는이를 프랑스생,한국산 (Born Fra

nce,Made in Korea)이란말로표현하

고자한다 고말했다.

회사는이날향후신차출시일정도공

유했다.새롭게탄생하는하이브리드중

형 SUV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 데뷔한

다.이에앞서올6월열리는 2024 부산

엑스포에서실차가최초로공개될예정

이다.

르노코리아는국내생산모델과수입

모델을함께운용하며매년한대의신차

를국내시장에출시하겠다는계획도밝

혔다. 이날르노성수에서국내에첫공

개된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의 경

우내년국내시장에출시된다.세닉 E-

Tech는지난2월제네바국제모터쇼에

서22개국58명의심사위원평가로최고

영예인 2024올해의차를수상했다.

르노코리아는이번전략발표와함께

특별한고객경험을제공하기위해르노

성수를국내첫플래그십스토어로운영

할방침이다.전시장과서비스센터를기

본으로 카페, 팝업스토어, 아이템 판매

등다양한고객경험을즐길수있는복

합문화공간콘셉트로구성했다.

르노성수는1995년건립된기존건물

의 1층과 2층 전체를 르노의 새로운 글

로벌마케팅표준에맞게조성했다.프랑

스르노본사디자인팀이참여해르노의

정체성을고스란히반영토록했다.프랑

스작가빅토르바자렐리의작품에서영

감을얻은독특한패턴을외관디자인에

담았다.

이날간담회를위해방한한아르노벨

로니르노브랜드마케팅총괄부사장은

르노는 프랑스의 디자인 감성과 첨단

기술력이결합된혁신적인전동화모델

들을통해한국고객들에게보다매력적

인브랜드가될것 이라며 서울에서가

장트렌디한이곳성수동에르노의개성

넘치는DNA를표현한플래그십스토어

가 그 비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르노는언제나 사랑을상징해온브

랜드였으며이공간은성수지역최초의

카 러버 (Car Lover)를 위한 공간이

될것 이라고말했다.

여헌우기자yes@ekn.kr

백약이무효 …건설규제풀어도공사비가발목잡아

서울재개발건설공사현장.사진은기사와관계없음.

2월건설공사비지수전년비2.5%상승…3년전보다24%↑

공사비상승→착공지연→공급불가→집값상승 악순환지속

민간공사공사비급등해결안돼…국토부 조정위개정중

바보야,문제는공사비급등이야.

정부가건설업불황을타개하기위해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정작건설업계의가장큰현안인

공사비급등을해결하지못하면서 전형

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

다.

3일건설업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

최근부동산경기를살리겠다며재건축

규제완화를위해사업성을향상시키겠

다며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 지연 최소

화,공공공사적정공사비반영등의대책

을쏟아냈지만정작건설업계의반응은

썰렁하다.

실제 종합건설업체 A사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기자와만나 현재건설업계

의가장큰어려움은규제보다는공사비

상승이슈 라며 10여년전금융위기때

만해도공사비가낮아규제완화등정

책적지원만으로어느정도도움이됐지

만,지금은공사비를잡지못하면건설업

계 전체가 고사할지도모르는상황 이

라고호소했다.

그만큼공사비급등은심각하다.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이지난달말발표한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전월 대비

0.19%상승했고,전년동월대비와비교

하면 2.53% 올랐다. 124.84(2021년 2

월)였던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4%

증가한수치다.공사비가오르다보니남

는게없는건설사는입찰에도참여하지

않아수주액이크게줄어들었다.국토교

통부에따르면지난 1월기준국내건설

수주액은전년동월대비49%줄었다.공

공은21%줄었고,민간은무려51.7%나

감소했다.

공사비급등원인에는원자잿값급등

에의한건자재가격과임금상승이꼽히

고 있다. 철근은 착공이 줄어들다 보니

수요부족으로가격이그나마떨어졌지

만,시멘트는제조원가30%를차지하는

전기요금이오름에따라가격이내려가

지 않고 있다. 레미콘도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지역 공급 가격이 5.6% 인상된

것으로알려져있다.임금상승도문제가

되고 있다. 건협

에따르면2021년

5월 기준 일반공

사 임금은 평균

22만3499원에서

지난해 9월 25만

8 3 5 9 원 으 로

15.5%늘어났다.

주택건설업 B

대표는 공사비는

하방경직성이 없

어 늘 우상향인

데, 정부가 높아

지는분양가를걱

정하며제대로보

전을안해주니차라리아무것도안하

는게살아남는길 이라며 미분양우려

가크다보니분양가를올릴수도없다.

그러다보면주택공급에차질이빚어져

나중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공사비현실화에나서고있다

지만공공공사에한해서다.공공공사는

직접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요율도 상향

했으며,물가상승분을최대한담아공사

비를책정토록했다.또LH등이관리하

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전년 대비 약

15%정도공사비를상향했다.

문제는 민간공사다. 건설분쟁조정위

원회가있다지만별다른성과사례도없

고전문성도떨어진다는입장이다.실제

최근대우건설만하더라도서울성동구

행당7구역재건축공사를중단할상황에

놓여있다.공사비상승으로증액을요구

했지만 조합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

다.이사업장은서울주택도시공사(SH)

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정부의중재가의미없다는지적

이나오는이유다.

건설업계한관계자는 정부가4월위

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50위밑으로는이미많이물려있어정부

의대책이 소잃고외양간고치기로밖

에보이지않는다 며 그나마최근나온

대책으로인해향후사업할건설사는좋

아지겠지만 이미 물려있는 업체들에겐

금리인하, 규제(제로에너지, 층간소음

등)유예,신속한공사비갈등조정등좀

더구체적으로구제할수있는방안을내

놨으면한다 고지적했다.

이에대해국토부관계자는 민간공사

분쟁을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을높이고신속히처리할수있도

록전문기관에위탁하는개정안법안을

상반기내에발의할예정 이라며 건설

분쟁조정위가개정되면좀더체계적인

공사비갈등해결이가능해질것으로기

대된다 고말했다.

김준현기자kjh123@ekn.kr

1분기재계총수40명주식재산3조원↑…이재용, 16조넘어1위

CXO연구소, 40개그룹총수주식평가액변동조사

박정원두산회장1분기에만주식가치70%가까이올라

조원태한진그룹회장은20%넘게감소해 희비엇갈려

국내40개주요그룹총수의주식평

가액이올해초대비지난달말기준3

조원넘게불어난것으로파악됐다.이

재용삼성전자회장은 16조원이상주

식을보유하며 1위 자리를지켰다. 박

정원두산회장은1분기에만주식가치

가70%가까이올랐지만,조원태한진

그룹회장은 20%넘게감소해희비가

엇갈렸다.

한국CXO연구소는3일이같은내용

을골자로한 2024년1분기주요그룹

총수주식평가액변동조사 도출결과

를발표했다.조사대상은공정거래위

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집단 중 지난

달말기준주식평가액이1000억원넘

는그룹총수40명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40개 그룹 총수의

올해1월초주식평가액은58조9097억

원이었다. 지난달 말에는 62조2552억

원으로 5.7% 상승했다. 40개 그룹 총

수중 22명은주식평가액이상승해미

소를지었다.이들22명의총수에게불

어난주식평가액만해도 4조5000억원

을상회했다.나머지 18명의주식재산

은1조2000억원정도감소했다.

이기간박정원두산회장의주식평

가액은 1212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뛰었다.이재현CJ그룹회장의주식재

산도 올 1분기에 37.5% 정도 증가해

눈길을끌었다.이회장의올해초주식

평가액은 1조1995억원수준이었는데,

지난달 말에는 1조6489억원을 넘겼

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의 주

식재산도올1분기에만26.1%수준늘

었다.장의장의보유주식은 1조5415

억원에서 1조9446억원으로달라졌다.

이밖에구자은LS회장이1277억원에

서 1552억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292억원에서 2689억원으로 재산이

늘었다.

40개그룹중올 1분기기준주식재

산증가액이가장컸던총수는이재용

회장이었다.이회장의주식재산은1조

7191억원이상많아졌다.

조원태회장은올해초 3024억원에

서지난달말2302억원으로주식가치

가 23.9%떨어졌다.이해진네이버글

로벌투자책임자(GIO)의 주식평가액

도 1조3945억원에서 1조1487억원으

로 17.6%하락했다.김홍국하림회장

은1938억원에서1626억원,서경배아

모레 회장은 2조1506억원에서 1조

9333억원으로 주식평가액이 감소했

다.

지난달말기준조사대상40개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조원 클럽에는 13

명이이름을올렸다.올해초와동일한

숫자다. 순위는 이재용 회장(16조

5864억원)이 1위였다. 서정진 회장

(11조614억원),김범수카카오창업자

(5조6738억원)가뒤를이었다.

이어 정의선 현대차 회장(3조8048

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3조

1744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

3197억원), 구광모 LG 회장(2조1959

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1조

9446억원), 서경배 회장(1조9333억

원), 이재현회장(1조6489억원) 순이

었다.

오일선한국CXO연구소소장은 올

1분기 기준 40개 그룹 총수의 주식가

치는 상승했지만, 총수들이 보유한

130여개나 되는 주식종목 중 주가가

오른곳보다내린곳이절반이상으로

많았다 며 올 초반 주가는 분위기는

지난해 드리웠던 먹구름은 빠르게 사

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햇빛이 구름에

다소가리워진상황이어서대장주들의

올상반기주가흐름이어떻게흘러갈

지가더욱중요해진상황 이라고말했

다. 여헌우기자

르노코리아가3일국내최초로공개한세닉E-Tech차량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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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전재수vs 5선서병수…현역의원혈투

부산북갑선거구에출마한전재수(왼쪽)더불어민주당후보와서병수(오른쪽)국민의힘후보가선거유세를하고있다.

부산북갑지역구주요총선출마자

田,지역현역강점앞세워 랜드마크만들기 선거운동나서

徐,집권당 철도지하화 추진통해구포역교통요충지공약

후보 전재수(민주당) 서병수(국민의힘)
출생 1971년(경남의령) 1952년(경남울산)
학력 동국대역사교육과 서강대경제학과

주요경력
-제20-21대국회의원
-참여정부청와대제2부속실장,국정상황실행정관
-민주연구원이사

-제16-19 21대국회의원
-제12대해운대구청장
-제36대부산광역시장

주요공약

-경부선철도지하화숲길,금빛노을강변공원조성
-감동나루길리버파크,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KTX고속철도가덕신공항연결
-덕천역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완공

-경부선철도지하화KTX노선구포,김해공항,
가덕도공항연결
-덕천복합환승지구관광형쇼핑타운조성
-화명생태공원테마공원으로조성
-스포츠컴플렉스건립

<부산북갑>

부산북구갑지역은낙동강벨트중

최대격전지로꼽힌다.낙동강벨트는

보수지지세가강한부산에서진보정

당지지세력이상대적으로강해보수

정당과 박빙 대결양상이 나타나거나

진보정당후보가당선되기도하는곳

이다.

특히부산북갑지역구는최근선거

구획정변동으로부산북 강서갑에서

분구가 이뤄지면서 앞을 예측하기 더

욱어려워진곳으로분류된다.

3일 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

에서는이지역구현역인전재수의원

이이번에도북갑출마로3선에도전한

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을 지냈

고부산해운대구 기장군갑과진구갑

지역구에서5선을한중진서병수의원

이지역구를옮겨전략공천됐다.

부산 경남(PK)은보수텃밭으로여

겨졌지만,낙동강벨트는국민의힘내

에서도험지로꼽힌다.낙동강벨트는

부산북구(갑 을),강서구,사하구(갑

을), 사상구와 경남 김해시(갑 을)

및 양산시(갑 을) 등 10개 선거구 지

역을가리킨다.

이번총선에선부산북 강서선거구

가기존2곳(갑 을)에서3곳(북구갑

을및강서구)으로쪼개져낙동강벨트

선거구도기존9곳에서10곳으로늘었

다.그만큼전선이확대된셈이다.

과거북 강서갑지역구는보수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인식됐다. 1996년

부터보수정당출신인정형근전의원

이 3차례, 국가보훈부장관을지낸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전의원이2차례이기면서보수

정당이5연승을거뒀다.

20년 간 이어져온 보수텃밭은지

난2016년제20대총선때부터진보로

변화했다.전재수의원이박전의원을

11.85%포인트격차로이긴것이다.다

음제20대총선에서도전의원은박전

의원을 2.01%포인트 차로 이기며 지

역수성에성공했다.

두차례지역구현역을지낸전재수

후보는북구에서만6번째선거에도전

했다. 그는 참여정부당시청와대제2

부속실장과국정상황실행정관을지내

며풍부한행정경험을쌓았다.

전후보가현재의재선의원자리에

오기까지는결코순탄치않았다.그는

2006년제4회지방선거에서부산북구

청장후보로출마했으나낙선했다.제

18~19대총선때부산북갑선거구에

서패배했다.제20대총선때4수끝에

금배지를단것이다.북구에서한우물

만판지 18년이 된전후보는지역사

정에대해꿰고있다고자부한다.

국민의힘에서는서병수의원을내세

우면서지역구탈환에사활을걸었다.

서후보는국회의원5선에부산해운대

구청장,부산광역시장등을지내풍부

한의정활동과행정경험을겸비했다.

그는 부산시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

리고집행하고,성과를거둔경험이있

는인물로북구를변화시킬수있다고

자신했다.서후보는현재북구에서추

진되고 있는 만덕~초읍 터널, 만덕~

센텀 대심도 고속도로, 금빛노을브릿

지등굵직한사업들이자신의부산시

장시절계획을세우고,설계하고,예산

을확보한사업이라고주장한다.

이번에는 당의 험지 출마요구를 전

격수용해현역인전후보에도전장을

내밀면서 현역 국회의원 간의 맞대결

이성사된것이다.두후보는서로를비

방하는 네거티브 없이오로지공약으

로승부를걸겠다고다짐했다.

전 후보는 8년간 지역을 누빈 현역

일꾼임을 내세우며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전후보는우선 경부선철도지하화

숲길과 금빛노을강변공원을만들어

새로운랜드마크 만들기를핵심공약

으로앞세웠다.여기에 감동나루길리

버워크와수영장을포함한북구복합

문화체육센터등문화 복지인프라를

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

경부선철도지하하를통해KTX고

속철도를 구포역을 지나서 김해공항

가덕신공항까지연결시키겠다고도공

약했다.

아울러 덕천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에스컬레이터와엘리베이터완공을이

루겠다고말했다.

서후보는여당후보의정책집행력

과부산시장을지낸풍부한행정경험

을강점으로내세우며선거운동에나

섰다.

서후보는고속철도연결사업을메

인공약으로내세워경부선철도지하

화를 통해 KTX 노선을 당겨 구포역,

김해공항,가덕도공항을지나게해구

포역이부산의교통요충지로만들것

이라고공약했다.

덕천역일대에조성될복합환승지구

를 관광형 쇼핑타운으로 만들고 화명

생태공원 인근 부지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낙동강관광시대를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수영장을포함한스포츠문화

컴플렉스를건립하고, 북구글로벌빌

리지 조성을통해북구를영어도서관

과 체험시설을 갖춘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전

후보가오차범위밖으로앞서면서격

차를벌려가고있다.

한국경제신문이여론조사업체피앰

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6~30일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

명(응답률40.2%)을대상으로휴대폰

문자등을통한온라인조사를벌인결

과전후보는47.8%,서후보는32.6%

의지지율을얻었다.

격차는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4.4%포인트)밖인 15.2%

포인트로나타났다.

윤수현기자ysh@ekn.kr

대통령실 내년R&D예산역대최고편성

박상욱수석 삭감예산복원아냐

새로운고속선로로바꿔탈것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최대규모로편성하겠다

고3일밝혔다.

박상욱과학기술수석은이날용산대

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정부지원방식의개혁이완결됐다

고말씀드리긴어려우나세계가기술경

쟁에뛰어드는,유례없이빠른기술변화

의파고속에서개혁작업에매달릴수만

은없다 며 그래서개혁을진행하면서

동시에내년R&D예산을대폭증액하고

자한다 고말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차원이지,삭감된R&D예산의 복

원이아니라는점을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

은 아니다 라며 우리나라 R&D가 기

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바꿔탈수있도록하겠다 고덧

붙였다.

지난해R&D예산을삭감해과학기술

계반발을부른정부가이를다시되돌리

려는것아니냐는비판을의식한것으로

풀이된다.

윤대통령은 R&D다운R&D 를위해

△필요할때제때신속하게지원△연구

자를믿고지원하되,국민에게투명하게

공개△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글로벌차원에서협력△R&D체

계 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강조했다고박수석

은전했다.

대통령실은먼저연중수시로과제가

시작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 R&

D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방침이다.

아울러연구현장을옭아매는마이크

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포함한정보를온라인에서투명

하게공개해신뢰에기반한연구지원환

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과제선정과결과평가에대한 평

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

해내년부터시행할방침이다.

대통령실은또한연구기관,대학간벽

을허물어연계를강화하고 블록펀딩

을통해대학부설연구소경쟁력도획기

적으로끌어올리겠다고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유럽 같은다자연구개발협

력플랫폼에참여하고,정상급외교를통

한글로벌플래그십프로그램도확대한

다.

윤수현 전지성기자ysh@ekn.kr

출생 고령화에맞춰지방자치제도개선

행안부 지방자치발전방향 용역

정부가현행지방자치제도개선관련

전면재검토에착수했다.

인구감소및초고령화에맞춰우리나

라의현행지방자치제를전면적으로뜯

어고치겠다는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사회 문화 교육인프라,선거구,

교부세등다양한분야와결부된사회근

간으로인식돼왔다.

정부가이를조정하기전우리의미래

상을예상해구체적인발전방향을잡겠

다는것이다.

3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행안부는최

근지방자치제도개선책을연구하는 인

구감소등에대응한지방자치제도발전

방향 용역을발주했다.

이번용역은우리나라민선지방자치

가 시작한 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

구가전체의 20%를넘어서는초고령화

사회로의진입시기인 2025년을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전면적으로재검토하기

위해마련됐다는게행안부의설명이다.

특히현재지방자치제도는직할시및

광역시설치,대도시특례부여의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감소 시대에주민복리를저해할

수있다는우려가있다고행안부는분석

했다.

이에이번용역에서는인구감소시기

의지자체모습등사회변화상을예측하

고,이에따른지방자치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해향후 지방자치법 개정등제도

개선을추진할때활용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또는2040년의지자체모습을제

시하는등지방자치제도미래상을시뮬

레이션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

으로전체주민수및고령인구비율,외

국인수,학교및의료기관 대중교통현

황등을자세히묘사해미래지자체의구

체적인생활상을그려낸다.

아울러시군구또는읍면동주민센터

를유지하기위한최소주민수,복지 문

화 인프라의 신설 유지를위한최소수

요등지자체최소행정수요에대한기준

을제시한다.

이를바탕으로지자체유지 운영을위

한최소기준에미달할것으로추정되는

지자체도예측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지자체의효율적운영이양립할

수있는지자체운영방안을설계한다.

김종환기자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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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선제적충당금적립에순이익후퇴

새마을금고중앙회,올해흑자전환노린다
흑자행진이어오다

작년2500억9909만원적자

PF부실선제적대응위해

대손충당금7837억, 2.3배↑

이자비용2조4979억2.8배↑

기업대출연체율 PF변수

선제적충당금쌓기로

올해는충분히수익날것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지난해적자를

기록했다.중앙회는그동안흑자행진

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충당금과 이자

비용이크게늘어나는등비용부담이

커지면서순이익이줄었다.

지난해 보수적으로 비용 부담을 감

수한만큼올해는흑자전환을할수있

을것으로중앙회는전망한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공시에따르

면 중앙회는 지난해 2500억9909만원

의적자를냈다.중앙회가적자를기록

한것은경영공시를시작한2014년이

후처음이다.2022년중앙회는4667억

5394만원의역대최대순이익을냈는

데,전년에는이보다약7200억원순이

익이감소했다.

중앙회 순이익이 크게 후퇴한 것은

지난해충당금규모가늘어난데다이

자비용등비용부담이크게확대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지난해대손충

당금규모는약 7837억원으로,

전년(약3410억원)대비약2.3

배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발생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

금을 쌓았다고 중앙회는 설명

했다.

비용부담도크게늘었다.중

앙회는새마을금고로부터자금

을 조달받아 신용 공제 카드

사업등을영위하고있다.지난

해 중앙회의 사업비용은 8조

414억원으로, 전년(5조2726억

원) 대비 52% 커졌다. 새마을

금고중앙회의지난해사업수익

(7조7889억원)도 전년(5조

9502억원) 대비 약 31% 늘었는데 사

업비용증가율이사업수일증가율보다

더컸다.사업외수익을포함한중앙회

의총수익은 7조8088억원을기록했는

데,사업외비용등을포함한총비용은

8조원을넘어서며적자전환했다.

특히이자비용이크게늘었다.지난

해중앙회의이자비용은 2조4979억원

으로, 전년(8952억원) 대비 2.8배나

증가했다.중앙회관계자는 기준금리

가3%대로높아지면서조달금리가상

승했기때문에이자비용이급증했다

고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지난해충당금

을충분히적립한것이순이익에영향

을 미친만큼올해는흑자전환할수

있을것이라고예상한다.

단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기업대출

중심으로연체율이늘어나고있고,부

동산PF상황이좋아지지않고도있다

는점은변수다.새마을금고연체율은

지난3월말기준8%대까지치솟은것

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

전부, 예금보험공사, 중앙회는 오는 8

일부터새마을금고에대한공동검사에

들어간다.새마을금고중앙회도부동산

PF등기업대출중심으로대출이이뤄

진 만큼 충당금 부담이 지속될 수 있

다.

중앙회관계자는 작년에는선제적

으로충당금을많이쌓았기때문에올

해는충분히수익이날것이라고예상

한다 고말했다.

송두리기자dsk@ekn.kr

취임100일기자간담회…4대핵심전략 8개중점과제수립추진

역피라미드인구구조글로벌경기불안등시장상황기민하게대응해야

고령자유병력자실손개편추진…청년어린이친화서비스상품도입

이병래손해보험협회장

이병래 저출생 고령화직면…시니어 어린이상품개선
<손해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가새로운경제 산업환

경에대비해인구구조변화대응과디지

털혁신등을골자로한 4대핵심전략과

8개중점과제를수립하고추진해나가기

로했다.

이병래손해보험협회장은3일서울광

화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를열고 손해보험산업의보장역량을강

화하고지속성장기반을확보하기위한

업무추진방향을결정했다 며이같이밝

혔다.

이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변화와함께,경제전반의

저성장우려및글로벌경기불안지속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

고있다 며 아울러AI를비롯한디지털

혁신기술의발전등나날이변화하고있

는산업환경과시장트렌드에기민하게

대응해야하는시점이기도하다 고진단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추진할 핵심전

략으로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지속가능보장체계구축△소비

자중심서비스확립등4대전략을수립

했다.

먼저인구구조변화대응을위해선제

적상품전략수립에나선다. 이를위한

과제로고령자를위한유병력자실손보

험개편추진을포함해시니어를위한보

험상품과서비스개선에착수한다.또한

저출생등사회변화에대응을위해보험

상품강화에나서실손보험저출생보장

강화와 청년 어린이 친화 서비스 상품

을도입한다.

디지털시대를맞아보험서비스혁신

에도 나선다. 데이터 기반 보험 상품과

서비스의고도화라는과제해결을위해

모빌리티데이터기반보험상품연구 개

발을지원하는한편보험산업마이데이

터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디지털 활용에도 나설

방침으로,현재시행중인실손보험청구

전산화의안정적시행의지원에도나선

상태다.

미래지속가능한보장체계를구축하

는전략에서는이머징리스크보장을확

대하는과제를제시했다.기후지수 가상

자산 비대면금융사고보장보험을마련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Lv4) 상용화를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과잉의료 체질개선을 위한 보장구조

확립도과제로수립했다.이를위해실

손보험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하는 한

편자동차보험보상기준을합리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근

절을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중심의 보험서

비스확립과신뢰제고라는전략을위

해보험소비자정보접근성을확대하

기로했다. 4세대실손보험비급여보

험료의차등제시행을지원하는한편

협회 소비자서비스 리번들링에 나서

과실비율조회등이가능한 API를 제

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수요에 맞춘

판매채널다각화에도나선다.이를위

해고령자와어린이전용보험판매채

널을넓히는한편플랫폼기반임베디

드보험활성화를지원한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

건과 경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다중적환경변화에직면함에따라,

사적사회안전망으로서역할을하고있

는손해보험의책임성은점점더커지고

있다 며 현재의위기를발판삼아손해

보험산업의새로운도약과발전을이뤄

나가겠다 고덧붙였다.

박경현기자pearl@ekn.kr

김주현 주택연금,실버타운이주해도수령

주택연금공사방문… 가입대상확대,실거주예외사유확대실시

김주현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김주현금융위원장

은주택연금을실버타

운 이주 시에도 수령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혜택을확대하

겠다고3일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구주택금융공

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주택연금접수

현장을 둘러본 뒤 주

택금융공사,보건사회

연구원, 주택연금 이

용자 등 관련기관 및

관계자들과진행한현장간담회에서이

같이밝혔다.

김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65세이상노령인구가1000만명을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 이라며

노인빈곤율은점차낮아지고있지만주

요국에비해여전히높은상황인만큼노

령층을위한안정적노후소득보장은가

장중요하고시급한과제 라고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

금,사적연금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를갖추고있으나국민연금,퇴직연금만

으로는충분한노후소득보장이어려운

상황 이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

이부동산에치중된상황에서주택연금

등과적절한역할분담을통해공적연금

의부족한부분을보완해나갈필요가있

다 고지적했다.

현재는주택연금에가입하려면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요건미충족으로인해주택연금에

가입할수없다.김위원장은 올해우대

형주택연금가입대상과가입혜택을확대

하는한편실거주예외사유를확대해실

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수령할수있도록지원해나가겠다 고밝

혔다.우대형상품은일반형상품보다연

금액이최대20%더많은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올해 상반

기중실버타운이주시연금을계속수

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한

다.우대형주택연금가입대상주택가격

기준은2억원미만에서2억5000만원미

만으로 늘리는 한편, 우대형 대상 대출

상환방식을도입하는등제도를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 등으로 인해 목돈

이필요한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는 연

금한도의45%에서50%로확대할방침

이다.

주금공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

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모두

12조5000억원의주택연금을지급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중장기적으로주택

연금을활용한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

해△가입기준상주택가격및용도나실

거주요건등의제한을완화해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예산출연등을통해취약계층월지급금

을증액또는연금가입자의유휴담보주

택을공적임대주택으로공급등운용방

식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는점△연금

가입자에대한재산세,취득세등세제개

편이필요하다는점등을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

로선정하고주택가격기준을공시지가

기준9억원에서12억원으로확대하면서

기존가입이어려웠던 14만가구의가입

이가능해졌고지난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신규가입했다.정부가총대

출한도를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상

향조정하면서가입가구의평균월지급

금은16.1%늘어났다. 박경현기자

미래에셋생명,보험사첫 IRP수수료면제

실적형적립금운용 자산관리

<개인형퇴직연금>

미래에셋생명은보험사최초로온 오프

라인모든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실적형적립금에대한운용관리및자산관

리수수료를면제한다고3일밝혔다.

기존개인형 IRP 실적형가입고객은

별도신청없이자동적용되며, 신규고

객과다른유형을가입중인고객은미래

에셋생명엠라이프앱(M-LIFE App)

을통해가입및변경을하면동일한혜

택을받을수있다.

미래에셋생명은기존에부과하던최대

연 0.5% 수준의수수료면제로 DC IRP

실적형 적립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

연금 글로벌MVP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더나은투자수익률과노후자금준비의

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글로벌MVP펀드는 변액보험, 퇴직연

금을통해판매중으로국내최초일임형

자산배분펀드의원조이다.글로벌MVP

펀드시리즈의순자산은약 4조원,플래

그십펀드글로벌MVP60의누적수익률

은77.9%(지난3월 29일기준,생명보험

협회공시실)다.개인형 IRP는연간900

만원까지세액공제를통한절세효과, IS

A계좌만기금액및55세이후연금저축

계좌이전을통한꾸준한자산증식, 안

정적인노후자금확보등의장점을가지

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퇴직소득세를연금수령연차에따라

최대 40% 감면받을수있어가입전반

에 걸쳐 절세 혜택이 매우 뛰어난 은퇴

금융상품이다. 정현영 미래에셋생명퇴

직연금영업본부장은 이번 개인형 IRP

실적형적립금의온 오프라인수수료면

제는업계최초의시도로고객수익률향

상과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며 미래에셋생명은고객중심

의상품개발과서비스제공을위해앞으

로도최선을다하겠다 고말했다.

박경현기자

당국,은행고정금리주담대목표30%설정
주담대구조개선신행정지도 시행…장기주담대분할상환현행유지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고,

금융권의분할상환목표비율을소폭상향

했다. 금융감독원은은행자체고정금리

대출확대등금융권의가계대출질적구

조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4일이러한내용을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

행정지도를시행한다고밝혔다.

우선금감원은올해은행권에자체고

정금리주택담보대출을신설했다. 금감

원은정책모기지를제외한자체주담대

가운데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

상)주담대의고정금리목표비율을30%

로제시했다.목표비율은작년말은행권

의주기형대출비중이18%이고,스트레

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에따른주기형대출확대유인등이고

려됐다.

기존분할상환목표비율은은행일반

주담대의 경우 62.5%로 작년 말보다

2.5%포인트(p) 상향하고, 상호금융

(55%)과보험(77.5%)도각각 5%포인

트올렸다.다만은행장기주담대는현재

분할상환

비 중 이

82.8%에

달하는 점

을 고려해

목표비율

을 현행으

로유지한다.

금감원은 이번행정지도를통해은행

자체고정금리대출확대등금융권가계

대출질적구조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

할것 이라며 금융위원회등관계기관

과긴밀히협력하면서행정지도목표달

성시각종출연료우대등유인체계강화

방안을추진하고,은행권장기고정금리

확대를위한장기자금조달여건개선을

위해커버드본드활성화등제도개선을

지속추진하겠다 고밝혔다.

한편,금감원은 2014년부터주택담보

대출질적구조를개선하기위해고정금

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을확대

하도록행정지도를실시하고있다.연도

별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목표비

율을제시하고, 정기적으로이행실적을

관리하고있다.나유라기자ys106@ekn.kr

3월외환보유액35억달러↑…석달만증가

지난달외환보유액이약35억달러늘

었다.석달만에증가했다.

한국은행이3일발표한외환보유액자

료를보면지난달말우리나라외화보유

액은4192억5000만달러로전월말대비

35억1000만달러늘었다.

외환보유액은미국달러화강세로올

해1월,2월연이어줄었다가3개월만에

반등했다.미국달러화강세로기타통화

외화자산의미국달러환산액은감소했

으나, 금융기관 외화예수금과외화자산

운용수익이늘어전체외환보유액이증

가했다고한은은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자산별로보면국채 회

사채등유가증권(3648억9000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대한특별인출권

(SDR 147억 달러)이 46억3000만 달

러, 3억6000만달러각각줄었다.

반대로예치금(305억3000만달러)은

8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반영하지않고매입당시가격으

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000만달러를유지했다.

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규모는2월말

기준(4157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

이다. 송두리기자

현대카드,나이스신용등급 AA+안정적 상향

5년만AA+등급회복… 모회사현대자동차장기신용등급상향반영

현대카드는나이스신용평가가현대카

드의신용등급을AA 긍정적에서AA+

안정적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지

난해 12월 등급전망이 AA 안정적에서

AA 긍정적으로 상향된 지 4개월 만으

로, 5년만에AA+등급을회복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카드는 사업

전반에 걸쳐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계성

이크고그룹내중요도가높다 며 완성

차판매부터구매고객에대한금융서비

스로이어지는그룹의사업포트폴리오

에서현대카드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

고있는점을고려했다 고설명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의글로벌

경쟁지위가높아지고,매우우수한재무

안정성이유지될전망임을반영해현대

카드의 모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장기신

용등급이높아진점도반영됐다 고설명

했다.현대자동차의신용등급은같은날

AA+ 긍정적에서 AAA 안정적으로 상

향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이어 현대카드는

시장점유율, 회원수, 자기자본 등 종합

적인 측면에서 시장 내 상위권의 지위

를 확보하고 있다 며 특히 PLCC 확

대,애플페이국내최초도입등다양한

전략을추진하고있으므로앞으로도회

원기반이점차강화될것 이라고전망

했다.

아울러현대카드가우수한리스크관

리와재무안정성을바탕으로높은수준

의수익성을유지할것으로내다봤다.나

이스신용평가는 현대카드는선제적관

리를바탕으로자본적정성지표를양호

한수준으로유지해왔으며,꾸준히이익

을 누적해 중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이라고 평가했

다.

한편, 현대카드는 글로벌 3대 신용평

가사에서신용등급을모두획득한상태

다.지난달무디스(Moody s)로부터Ba

a1 안정적을획득했고,같은달피치(Fi

tch)가현대카드의신용등급을BBB긍

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앞선 1월엔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가현대카드의신용등급전망을BBB안

정적에서BBB긍정적으로높였다.국내

에선지난3월한국신용평가가신용등급

전망을AA안정적에서AA긍정적으로

상향하기도했다. 박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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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KT&G JB금융 이화전기 박빙…주총드라마 썼다

소액주주 운동과 행동주의 펀드

의활동이거세지며올해주주총

회는큰주목을받았다.일부종목

은 주주연대의 지분율이 최대주

주를웃돌기도했다.상황을대처

하는 태도는 종목마다 온도차가

컸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

달주주총회를집중취재한에너

지경제 자본시장부는 주총의 △

양태△성과△결과등을중심으

로주주총회를되짚어보고,커지

는 주주연대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대해 의미를 찾고자 한

다. <편집자주>

임종윤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왼쪽두번째)가한마사이언스주주총회장으로입장하고있다.

역전에역전에역전…숨막혔던한미사이언스주총

KT&G JB금융,집중투표제…선진거버넌스 입증

이화전기는주주연대김현대표가표대결서 석패

이화전기주주총회에서김현이화그룹주주대

표가발언을하고있다.

올해 주주총회는 유독 팽팽한 접전을

벌인종목들이많았다.행동주의펀드,주

주연대 등이 백기사로 나서 2대 주주의

부족한 지분율을 채워주다 보니 주주총

회 시점에는 지분율이 엇비슷해져 결과

가나오기전에섣불리예측할수없었던

기업들이상당했다. 일부기업에는집중

투표제란변수도있었다.

지분 싸움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주총

은한미사이언스다.캐스팅보트들의투

표 방향이 결정되며 전세는 역전에 역

전에 역전을 거듭했다. 한미그룹은 지

난1월어머니인송영숙회장,여동생인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이하 모녀

측)과장남임종윤한미그룹이사,차남

임종훈 한미그룹 이사(이하 형제 측)

사이에경영권분쟁이일어났다.모녀측

이 OCI그룹과 공동경영을 발표하자,

형제측은이를반대하며대립각이형성

된것이다.

처음에는모녀측이우세했다.모녀측

이 31.9%를, 형제측이 28.4%를보유하

며양측의지분율은3.5%p차이가났다.

하지만 12.15%를보유한신동국한양정

밀회장이형제측을지지하기로선언하

면서판세는형제측으로기울어졌다.이

게 끝이 아니었다. 신 회장이 형제를 지

지한이후몇일이지나지않아7.38%를

보유한국민연금이모녀측에손을들어

주며다시모녀측으로형세가뒤집힌것

이다.

이때부터 많은 관계자들은 모녀 측의

승리를예상했다.하지만형제측은여기

서포기하지않았다.형제측은주총전일

일부 친인척을 우호세력으로 포섭했고,

주주연대의 지지도 함께 이끌어내며 유

리한고지를재탈환했다.

주총장에서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결과는모녀측의완패였다.임주현부회

장의이사선임안건이찬성률48%로부

결됐고,형제측은모두가결됐다.

KT&G와 JB금융지주는 이번 주주총

회결과,KT&G와JB금융지주의이사진

에외부인사가들어왔다.양사모두최대

주주와 2대주주간에팽팽한지분싸움

이진행됐다.하지만양사의표대결은한

미사이언스처럼 한 주라도 찬성표를 더

확보과정보다전략적선택이더주목받

았다.

집중투표제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자신이보유한여러표를한후보에집중

해투표할수있기에누적투표제로도불

린다.최대주주가아닌소수파주주가이

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알려

져있다.

KT&G는이번주총에서2명의이사를

선임하기에 KT&G 주식은 1주당 2표의

의결권이있었다. 사측과최대주주측이

지지하는후보가다르다보니어떤전략

을취해투표를하느냐에따라결과는크

게바뀔수있었다.각후보마다1표씩투

표하다가상대측에서 2표를 집중투표한

다면원하는결과를얻지못할수있기때

문이다.

그렇기에사측은방경만대표에, 최대

주주인 IBK기업은행과 행동주의펀드 F

CP는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외이사선임에각각집중했다.손

교수는의결권있는유효주식9129만여

주중5660만여표를받아KT&G이사회

에진입했고,사장후보였던방경만사장

역시 8409만표를얻어이사에재선임됐

다.사측의추천한사외이사후보는탈락

했다.

JB금융지주도비슷한모습이었다.2대

주주인얼라인파트너스가지지한이희승

김기석사외이사가주총표대결에서김

이사와이이사는각각득표 1 2위를나

란히차지했다.하지만이사로선임된수

는 사측이 더 많았다. JB금융이 추천한

사외이사 5명 중 김지섭 김우진 이명상

이희승(얼라인파트너스도추천) 등 4명

이선임됐다.

주총이 열리기 전 최대주주인 삼양사

(지분율 14.61%)와 얼라인(14.04%)의

지분율차이는0.6%포인트에불과해팽

팽한결과가예상됐는데,표분산효과까

지더해져 JB금융지주의이사진은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꾸려지게됐다.

이화전기는 이트론, 이아이디와 함께

이화그룹으로 불리는데, 실소유주로 불

리는김영준회장이순환출자를통해이

화그룹지분1주도없이경영권을확보하

고있는비정상적인구조다.그리고지난

해5월김회장의배임 횡령혐의가발생

하며이화 3사는지금까지거래정지중

이다.

그러다 보니 주총의 최대 관전포인트

는김현이화그룹주주연대및범주주연

대 대표가 이사진으로 합류되는지 여부

였다.그는38만이화그룹주주연대대표

로서△개선기간부여를위한다수의거

래소 집회 △개인투자자 최초 국정감사

참고인출석△이화전기1대주주등극을

위한의결권확보활동등유의미한이화

그룹주주연대활동을이끌었다.

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도정철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와 사외이사 한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지난달 15일 양 측의 주

식수는 1040만주가량차이가나다보니

주총전까지주주연대는 적어도 1040만

주의 찬성을 사측보다 더 얻야야 만 했

다.주주연대는의결권대리행사권유기

간 중 1040만 주를 웃도는 1258만 주를

추가로확보했다. 하지만 사측역시 KD

M메가홀딩스를통한186만주등총398

만주를추가확보,사측이280만주를앞

선결과가나왔다.

박기범기자partner@ekn.kr

하루만에 1조증발 카카오…증권가눈높이 줄하향
종가 연중최저…전날5%가까이급락쇼크

증권가목표가하향…실적부진우려본격화

주주친화정책부재및인적쇄신논란도부상

최근카카오주가가연내최저치를

기록하며주주들의불안이커지고있

다. 연초 카카오에 대한 희망적인 관

측을내놨던증권가도최근목표주가

를연달아하향조정했다.올1분기카

카오가시장기대치에못미치는실적

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주

친화정책부재와인적쇄신논란도주

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보인다.

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카카

오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00원

(0.39%)내린 5만1000원에장을마감

했다.

이로써카카오주주들은연이틀 악

몽 같은나날을보내게됐다.전날카

카오는 5만4000원선을간신히지키던

주가가무너져하루에만 4.83% 하락,

연내최저치(5만1000원)를기록한후

소폭 반등해 5만1200원에 마감했다.

이날은장초반소폭상승출발했지만,

결국오후하락세가계속돼장중최저

가그대로종가가됐다.

카카오는 급락이 있던 전날에만 시

가총액 1조1574억원이 증발, 한때 코

스피시총순위17위까지떨어졌다.이

날 대형주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다시

15위에 복귀했지만, 현대모비스

(16위) 및신한지주(17위)와큰차이

가나지않아얼마든지순위가뒤바뀔

수있는상황이다.

이미 증권가에서도 최근 들어 카카

오목표주가를내리기시작했다.

지난 1월 카카오 목표주가를 8만

2000원으로제시했던미래에셋증권이

최근 7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키움증권(7만3000원→6

만9000원),삼성증권(7만3000원→6

만6000원)도모두카카오에대한눈높

이를낮췄다.이같은증권가의부정적

인전망도전날카카오의주가부진에

영향을끼친것으로풀이된다.

각증권사는올1분기카카오실적이

시장기대치에미치지못할것으로보

이는점을부정적요인으로꼽고있다.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

면카카오의 1분기컨센서스는매출 2

조1024억원, 영업이익 14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20.80%,106.73%확대된규모다.그러

나 이는 1개월 전 전망치(매출 2조

1494억원, 영업익 1550억원) 대비 줄

어든 수치여서 어닝 쇼크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최근보고서를낸미래

에셋증권은 카카오의 1분기 매출로 1

조9000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대로

컨센서스 대비 부진한 예상치를 내놨

다.목표주가를하향한타증권사도비

슷한관측이다.

오랜부진에지친주주를달래기위

한친화정책이부족한점도문제다.지

난달 28일열린정기주주총회는올해

도 제주도에 위치한 본사에서 개최됐

다. 카카오 개인주주가 186만명에 달

하고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

다는점을감안하면접근성이크게떨

어진다. 현행 상법 제364조에 따르면

주주총회는본점소재지또는그에인

접한지역에소집해야하지만,이는정

관이정하는바에따라얼마든지변경

될수있다.

또한이번정기주주총회에서는정신

아신임대표가배석하지않았으며,별

다른주주환원정책이나구체적인성장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에

살고있는주주가우여곡절끝에제주

도주총에참석했더라도신임대표로부

터구체적인사업방향성에대한답변

을들을수없었던상황인것이다.

앞서주총전일부증권사에서는카

카오가 별도 기준 약 2조원의 현금성

자산을보유하고있는점을들어확장

된주주친화정책을발표할가능성이

높다고점쳤지만,그기대를저버린결

과가됐다.

최근에는정신임대표가과거스톡

옵션 먹튀 논란에연루됐던정규돈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본사 CTO로 임명강행해주가부양을

위한인적쇄신의지가애초에부족했

던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기도했다.

오동환삼성증권연구원은 경영진

교체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긍정적이나,성장에대한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보수적

인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고밝

혔다.

카카오측관계자는 정신아대표가

이제갓취임한만큼현재주가부양방

안등에대해여러가지로생각하고있

을것 이라며 정규돈CTO에대한구

체적인주주들의반발은들어본적없

다 고전했다.

성우창기자suc@ekn.kr

반도체 이차전지약세…코스피2700선턱걸이 코스피가기관와외인의매도세에나흘만에하락해2700대로내려앉았다.미국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후퇴하고테슬라의1

분기차량인도실적이급감하면서반도체관련주와2차전지주의약세가두드러졌다. 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6.19포인트(1.68%) 하락한2706.97에장을마쳤다.

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11.63포인트(1.30%)하락한879.96에거래를마쳤다.

거래소민영화9년…ATS출범토양마련

공공기관시절대비영업익2배↑

종목수 시총 거래량증가영향

<대체거래소>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기대되는

가운데한국거래소의이익성장세가눈

에 띈다. 거래소의 실적 성장은 지난

2015년민영화이후부터가속화됐다.공

공기관이던 2014년과현재의실적을비

교하면매출과영업이익,당기순이익모

두 크게 증가했다. ATS 설립이 거래소

공공기관해제의조건이었던만큼거래

소의 설적 증가를두고 ATS에 대한 기

대감도커지고있다.

◇9년만에영업이익 204억원→2866

억원

3일 한국거래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

면 거래소는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6453억원의 영업수익(매출)을 거뒀다.

공공기관이던지난2014년거래소의매출

2828억원과비교하면128%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866억원으로 2014년

20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303% 늘어

난수치다. 당기순익익은당기순이익은

3257억원으로이역시 2014년 456억원

과비교해613%증가한수치다.

거래소의이같은성과는시장의성장

과 함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기준국내코스피 코스닥상

장종목수는1964개였다.지난해말에는

2658개로35%증가했다.

거래량과시가총액증가는더두드러

진다.2014년1335조3406억원이던국내

상장사전체시가총액은지난해말2558

조1648억원으로91%증가했다.

특히 거래소 수익개선에 큰 영향을 준

거래량이2014년1549억9199만주에서지

난해4057억8841만주로161%증가했다.

거래량의증가와그에따른거래소수

익성개선이확인되면서ATS의설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ATS를 준비 중인

엑스트레이드는연내ATS 설립신청을

한뒤내년초출범을목표로하고있다.

ATS는거래기능만가지고상장심사

와청산 결제,시장감시등의기능은그

대로한국거해소가수행할예정이다.

거래량증가로커진거래소의수익은

ATS와 나누겠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

경쟁을통해투자자들은비용절감을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영업비용 증가는 제한적… 복수거

래소체계토대마련

한편거래소는매출과영업이익이크

게개선되는과정에서영업비용은크게

늘리지않았다.

2014년 거래소의영업비용은 2623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3587억원으로

36%증가하는데그쳤다.

영업비용 내역을보면지난 9년 동안

액수기준가장많이증가한계정은급여

다.거래소는지난2014년 798억원을급

여로지출했고,지난해에는 1201억원으

로402억원증가한급여를지출했다.

이어지난해지급수수료가 2014년대

비 224억원 늘어난 428억원을 기록했

고, 전산운영비도 2014년대비 219억원

증가한854억원을썼다.

비율기준으로가장크게늘어난계정

은차량유지비다.거래소는지난2014년

공공기관이던 시절에는 차량유지비로

2438만원을지출하는데그쳤지만,지난

해에는 2억1504만원으로 781% 증가한

액수를사용했다.

국제 협력비도 2014년에는 2억908만

원을 사용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491%증가한12억3722만원을썼다.

반면 민영화 지출을 줄인 항목도 있

다.바로경상연구개발비다.거래소는지

난 2014년에는연구개발에 21억1944만

원을 썼지만, 지난해에는 7억2812만원

을사용했다.

이에대해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

거래소의 충실한 시장지원덕분에국

내증시가크게성장하고있다 며 이제

규모가커진만큼독점구조를해체하고

해외선진국처럼복수거래소체계가자

리를 잡을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고

말했다. 강현창기자khc@ekn.kr

마스턴투자운용조직개편단행…섹터전문성 자산관리강화

마스턴투자운용이 급변하는 시장과

미래에대응해투자자에게신뢰받는조

직을 만들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국내프로젝트에통

일된투자기준과동일한투자방향성을

제시하기위해국내부문내 Fund Man

agement Committee(FMC) 를신설했

다. FMC는국내투자및개발사업전반

에대한전략및관리방안을분야별전

문가들이모여제시하는컨트롤타워다.

홍성혁대표이사가위원장을맡고주

거 오피스 물류의 섹터별총괄 각1인

이담당섹터프로젝트전문성을강화하

는역할을한다.그밖에CM(Capital M

arket), 개발관리, 자산관리, 펀드관리,

리서치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성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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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기대넘어선경험 삶의변화가혁신

2024 LG어워즈 참석…고객감동대상4팀포함총98팀724명수상

2일경기도이천LG인화원에서열린LG어워즈에서구광모L

G그룹회장이수상팀을축하하며격려하고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기대넘어선경험과삶의

변화가 LG가추구하는혁

신 이라는 메시지를 남겼

다.

구회장은지난2일경기

도이천 LG인화원에서열

린 2024 LG어워즈(Awa

rds) 에서이같이말했다.

LG 어워즈는 지난 한 해

동안제품,기술,서비스분

야에서고객가치를창출한

성과를격려하고전파하는행사다.

현장에는구회장을비롯해수상자,고

객심사단등500여명이참석했다.실시

간온라인중계에는 1000여명의임직원

들이함께했다.

구회장은취임후경영화두로고객가

치를제시하고,해마다이를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LG그룹은 2019년부터

한해동안차별적고객가치를만들어낸

사례를선정해시상하는 LG어워즈를

운영하고있다.

구회장은 LG어워즈는고객들이차

별적가치를인정하고주시는상 이라며

수상자분들이이뤄낸혁신이더욱발전

되고 확산돼, 더 많은 고객에게 감동의

경험이전달됐으면좋겠다 고말했다.

그러면서 단지최초 최고의기술,제

품, 서비스그자체가아니라기대를넘

어선경험과예전과는비교할수없는삶

의변화를느꼈을때고객은차별적가치

를인정해준다 고강조했다.

LG는 올해 LG 어워즈에서 처음으로

구성원심사제를도입했다.구성원심사

제는함께일하는동료들이고객의입장

에서고객가치혁신사례를심사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구성원심사에는 1만여 명이 넘

는구성원들이참여해고객가치혁신사

례를평가하고투표했다.

LG는 지난해 고객 심사제를 처음 도

입했다.올해는기존MZ 고객중심으로

운영하던 고객 심사단을 전문가, 주부,

외국인, 직장인등다양한연령및직업

군으로늘렸다.MZ세대뿐아니라LG의

제품을사용하는다양한고객들의의견

을반영하기위해서다.

올해LG어워즈에서는최고상인고객

감동대상4팀을비롯해고객만족상46

팀,고객공감상 48팀등총 98팀, 724명

이수상했다. LG는출품된제품이나서

비스가고객에게제공하는차별적가치

가무엇이고, 어떤의미를갖는지등철

저히고객의관점에서심사를진행해최

고상을선정했다.

LG는시상식에참석한구성원들각자

가주인공이돼축제처럼즐길수있도록

행사를구성했다.오후시상식에앞서진

행된연계행사에서는스마트홈AI에이

전트가가장먼저무대에올라춤을추며

수상자들을환영하고, 사회자와 대화하

며시상식일정등을소개했다. LG전자

가올해CES에서처음선보인스마트홈

AI에이전트는생활전반에도움을주는

만능가사도우미역할을수행한다.

LG는행사장내에 알파블(Alpha-a

ble) 과 컴포트키트(Comfort Kit) 도

전시해구성원들이직접체험해볼수있

도록했다. 알파블은 LG전자가올해초

CES에서처음선보인미래모빌리티콘

셉트자동차다.컴포트키트는성별이나

나이,장애유무와상관없이누구나손쉽

게생활가전을사용할수있도록돕는제

품이다.두제품모두올해LG어워즈에

서고객만족상을수상했다.

여헌우기자yes@ekn.kr

롯데인프라셀 패키징솔루션즈신설

롯데알미늄이사업경쟁력강화를위

한물적분할을단행했다. 롯데알미늄은

롯데인프라셀과롯데패키징솔루션즈가

공식출범했다고3일밝혔다.

존속법인의최연수대표는양사의대표

도겸직한다.롯데알미늄의양극박 일반박

사업을 영위하던 배터리 머티리얼(BM)

사업본부는롯데인프라셀로분할됐다.

롯데인프라셀은 2차전지소재 기술을

토대로배터리생태계의근간이되는기

업이되겠다는의지가반영됐다.

유럽과북미등글로벌공급체계를구

축하고친환경배터리소재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목표다.

캔 연포장 골판지 생활용품 PET병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패키징 머티리얼

(PM) 사업본부는 롯데패키징솔루션즈

로분할됐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패키징기술력

으로삶의질을개선하고편리한삶을위

해다양한솔루션을제공한다는의미를

담고있다.

패키징전문성을강화하고친환경아

이템및차별화제품을확대한다는방침

이다.

롯데알미늄은 롯데케미칼과 함께 미

국켄터키주에양극박생산기지 롯데알

미늄머티리얼즈USA 를설립했다.

헝가리 터터바녀 산업단지에서도 생

산공장을완공한뒤 2단계 추가 투자가

진행 중이며, 올해 가동을 계획하고 있

다. 나광호기자

韓조선업계,분기수주136억달러…세계1위탈환

HD현대삼호가 건조한 17만4000㎥급 LNG운

반선

전년동기比41.4%증가

국내조선업계가2021년4분기이후처

음으로분기수주세계1위로돌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올1분기선박수주

액이 136억달러로중국에앞섰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4% 증

가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45.5%에달하는수치다.

수주량은 449만표준환산톤수(CGT)

로 중국(490만CGT) 보다 적지만 고부

가선종을위주로비즈니스를전개한영

향이다.

실제로 올 1분기를보면국내조선소

들이액화천연가스(LNG)선 29척과암

모니아선20척전량을 싹쓸이했다.

3월의경우수주량도105만CGT로중

국(73만CGT)을상회했다.선박수출도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

조를이어가고있다.

산업부는지난해11월 K-조선차세대

선도전략을발표한데이어지난달 K-

조선차세대이니셔티브를발족했다.

민 관이향후 5년간 9조원을들여△

초격차기술확보△국내인력양성△외

국인력도입등당면과제에대응하기위

함이다.

올상반기 K-조선초격차기술로드

맵을수립하고하반기에는중소조선소

경쟁력강화및기자재산업수출경쟁력

확보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

친환경 자율운항선박을 비롯한 신산

업육성을위해규제샌드박스등도적극

활용한다는구상이다.

산업부관계자는 올해7000억달러수

출달성에있어조선산업의역할이중요

하다 며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도 선도

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고

말했다. 나광호기자spero1225@ekn.kr

롯데알미늄,분할신설회사출범…최연수대표겸직

효성티앤씨,베트남서친환경신사업키운다

3월30일 베트남 바리우붕따우성에서 이상운

효성부회장(오른쪽)과쩐홍하베트남부총리

가대화를나누고있다.

바이오BDO생산공장건설승인

안정적원료수급으로생산효율성↑

효성티앤씨가 친환경 신사업 육성을

위해베트남에대규모투자를단행한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30일 바리우붕

따우성 정부로부터 부탄다이올(BDO)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서를 받았다

고3일밝혔다.

글로벌 소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산 20만t급 바이오 BDO 생산공장을

짓기 위함이다. 효성티앤씨는 2026년

상반기부터연산5만t에달하는바이오

BDO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한다는 구상

이다.

BDO는스판덱스섬유를만드는PTM

G의원료등으로쓰이는소재다.최근에

는 △자동차내장재(TPU) △생분해성

수지(PBAT) △산업용 컴파운드 등으

로사용처를넓히고있다.

바이오BDO는사탕수수나옥수수등

에서나오는당을발효시키는방식으로

제조된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100%대체한것도특징이다.

효성티앤씨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

오스판덱스공장을확보할방침이다.원

료부터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세

계 최초의 일관생산체제도 구축할 계획

이다.

바리우붕따우성 공장에서 생산된 바

이오BDO를기반으로동나이공장에서

PTMG를 제조하고 바이오 스판덱스를

양산하는방식이다.

일관생산체제는유럽과미국등글로

벌친환경프리미엄섬유시장을공략하

는솔루션이될전망이다.

안정적인원료수급으로생산효율성

을 높이고 시장 니즈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는것이다.운송비감소로원가경쟁

력을높이고운송연료사용량감축으로

환경영향도줄일수있다.

효성티앤씨는앞서미국생명공학전문

업체 제노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제노는

세계에서유일하게식물자원을특정화학

물질로전환가능한기술을갖고있다.

이를적용한바이오BDO는화석연료

기반제품대비90%이상의이산화탄소

(CO2)저감효과가있다.효성티앤씨는

화이트바이오시장확대에기여할것으

로보고있다.

글로벌 친환경섬유 패션시장내입

지도강화한다는전략이다.올해시장규

모는약23조원으로예상된다.2030년에

는전 후방사업을포함하면75조원규모

로성장할전망이다. 나광호기자

현대차,전용파워트레인적용 쏘나타택시 출시

전용LPG엔진 변속기장착…축간거리넓혀쾌적한탑승경험제공

현대차쏘나타택시

현대자동차가3일전용파워트레인과

타이어를 적용한 전용 모델 쏘나타 택

시를국내시장에출시했다.

현대차에따르면신차는내구성을높

인택시전용LPG엔진과변속기를장착

했다.넓어진 2열공간과다양한인포테

인먼트 편의사양을갖춘게특징이다.

현대차는택시의가혹한주행환경을

고려해일반차량대비약2배강화된내

구시험과정을거쳤다고소개했다.스마

트스트림LPG 2.0 엔진과6단자동변속

기를 넣었다. 타이어도 일반 대비 약

20%내구성이강화된제품을적용했다.

쏘나타택시는기존모델대비축간거

리를 70mm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넓은

2열 공간을바탕으로승객에게보다쾌

적한탑승경험을제공한다고업체측은

설명했다.

쏘나타택시는△1열에어백△운전석

무릎에어백△1 2열 사이드에어백△

전복대응커튼에어백등이포함된9에

어백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LF

A)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

지능형속도제한보조 (ISLA)등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을기본으로갖췄다.

또차세대인포테인먼트시스템인 ccN

C(connected carNavigationCockpit)

를탑재했다.차량의주요전자제어와연

계된기능을최신상태로유지할수있는

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도가능하다.

쏘나타택시는단일트림으로운영된

다.선택사양은△스마트크루즈컨트롤

(스탑앤고기능포함) △전방충돌방지

보조(교차로대향차 전면대향차)△후

측방충돌경고(주행)△후방교차충돌

방지보조등으로구성된현대스마트센

스와 1열 통풍시트두가지로단순화됐

다.외장색상은△아이스화이트△큐레

이티드실버메탈릭△팬텀블랙중선택

할수있다.

현대차쏘나타택시의판매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2480만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

세) 기준 2254만원부터시작한다. 플랫

폼운송사업자및영업용택시사업자에

한해판매한다.

쏘나타택시는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가중국에서제작한다.계약-출고과정,

A/S 등구매제반사항은내수생산차

량과동일하다.

현대차관계자는 쏘나타택시는택시

전용파워트레인을탑재하고2열거주공

간을확대하는등특화된상품성을갖춘

차량 이라며 택시전용모델로서차별

성을갖춘쏘나타택시에많은관심부탁

드린다 고말했다. 여헌우기자

<LG그룹회장>

비스포크AI신제품라인업공개

AI접근성낮춰사용경험↑

한종희 비스포크AI로안심사용스마트홈생태계조성
<삼성전자부회장>

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가2024년

형비스포크신제품라인업공개현장에서출

입기자단을대상으로설명하는모습.

3일삼성전자는서초사옥에서인공지

능(AI)을 기반으로 연결성과 사용성이

개선된 2024년형비스포크신제품라인

업을공개했다.

이날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

장)는 2019년비스포크시리즈를처음

선보인이후전제품에대한소비자맞춤

형콘셉을보편화한당사는다양한스마

트폰 기기들을 통해 AI 포 올 비전을

완성하는비스포크AI를소개하고자한

다 고운을뗐다.

한 부회장은 비스포크 AI의 핵심은

신뢰할수있는보안 이라며 국제적으

로인정받는삼성전자의엄격한보안성

능은 UL 솔루션의인증을받았고, 소비

자가더욱안심하고사용할수있는스마

트 홈 생태계를만들어나가겠다 고공

언했다.

이어 호흡기와필터를주기적으로교

체하지않아도먼지와냄새를제거할수

있는공기청정기를출시해환경부담을

덜어주는지속가능한기술을꾸준히개

발해나가고있다 며 국내최고수준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개발해 비스포크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

용량을줄일수있도록했다 고말했다.

사회전반의급속한디지털전환은노

년층의기기이용을어렵게한다는지적

이제기되고있다.때문에보편적접근성

이더욱개선돼야한다는목소리도높아

지고있다.

이와관련,한부회장은 당사는시력이

떨어지는시니어소비자들과시각장애인

들을위해음성으로쉽게조작할수있도

록AI를개발해비스포크사용경험이크

게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 고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빅스비를 활용하는

AI 소비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본연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의불편을개선하고더많은시간

을사용을즐기는데에개발주안점을둔

다는방침이다.

AI 프로세스를탑재한LCD스크린이

패밀리홈뿐만아니라일반세탁기 오븐

등에탑재돼집안곳곳의모든제품들을

이어주고,터치나음성으로편리하게대

화하며다양한콘텐츠중심으로확장하

는것이이에포함된다.

성수현 삼성전자 DA 사업부 프로는

올해비스포크AI의가장큰혁신은AI

홈을통한연결경험 이라며 스마트폰

을들고스마트싱스에연결된에어컨이

나 로봇 청소기 공기 청정기에 가까이

가면폰화면에리모컨이나타나조작이

가능하다 고설명했다.

염철민 삼성전자 DA 사업부 프로는

냉장고에 보관 중인줄몰랐던식재료

를한참뒤에발견해아깝게버린경험이

있을텐데,비스포크AI는내부카메라로

식재료출입순간을인식해냉장고에어

떤식재료가있는지리스트를작성해준

다 고했다. 박규빈기자

이기동 독보적해양솔루션기업으로거듭날것

이기동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사장, 가운데)가 지난 2일 판교 글로벌 리서치 센터(GR

C)에서열린출입기자간담회에서자사사업개요에대해설명하는모습.

HD현대마린,기자간담회개최

선박개조사업 캐시카우 담당

선박유 무상서비스도출범

친환경기술고도화로시장선도

<HD현대마린대표이사>

당사는 신조선인도이후선박의생

애주기전반에걸쳐서비스를제공하는

전세계적으로유일무이한 토탈마린솔

루션프로바이더 라며 선박애프터마

켓사업은HD현대그룹이건조한선박과

제작한 엔진의 부품 기술과 무상 보증

대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HD현대선박개 보수전문자회사H

D현대마린솔루션(이하 HD현대마린)

이기동대표이사가지난 2일 경기도 판

교글로벌리서치센터(GRC)에서기업

공개(IPO)에앞서열린출입기자간담

회에서이같이기업비전에대해말했다.

선박개조(retrofit)는운항성능을제

고하고선박내부하역작업효율화와운

항용도변경등을목적으로선체구조나

탑재기기류를변경하는사업이다.주로

선주로부터요청을받아현존선박에대

한△역설계△재설계△재설치△시운

전△승인재획득△공급등일련의과정

을수행하게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환경 규제를

더욱강화하고있어HD현대마린은 1세

대환경규제인황산화물배출규제와선

박평형수규제에대응할수있는스크러

버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개조

등 수백 척의 친환경 개조 공사 경험을

통해경쟁력을키워가고있다.

이 사장은 중장기핵심성장동력으

로작용할선박개조사업은30%대의상

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기반으로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하고있다 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위해당사는차

세대운항기술 빅데이터기반선박디

지털제어해양플랫폼사업을전개하고

있다 고부연했다.

HD현대마린은2016년11월현대중공

업조선사업부 엔진기계사업부 전기전

자사업부 등 선박관련유 무상서비스

담당 조직을 통합해 현대글로벌서비

스로출범했다.

2020년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선박

디지털제어사업을양수하는등사업영

역이확대됐고,지난해매출과영업이익

은 각각 1조4305억원, 2015억원으로

2017년대비495.30%, 269.05%성장했

다.2021년에는지속적인성장세를인정

받아미국사모펀드 KKR 의지분투자

유치에성공했다.

이처럼커져가는회사의미래가치를

당시사명에담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

적이회사내부에서제기돼신성장동력

의확보의지를담아현재사명으로바꿨

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

중장기 전략에대해이사장은 암모

니아 수소이중연료(DF) 시스템 탄소

포집시스템개발을비롯한친환경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 며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탈 탄소화

시대에걸맞는벙커링솔루션을조선 해

운 시장에 공급하고자 한다 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그는 인피니티리서치에

따르면SDV시장은연평균12.2%성장

해 2032년시장규모가약 242억달러에

이를전망 이라며 글로벌조선 해양빅

데이터를보유한독보적인플랫폼기업

으로도약하겠다 고선언했다.

김정혁HD현대마린최고재무책임자

(상무)는 항공MRO나엔지니어링등

유사업종대비우수한당사현금창출

능력은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감가상각을최소화하는데에서

나온다 며 핵심사업부를기반으로이

익률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고 소개했

다.

이어진질의응답시간에김상무는 I

PO자금은 6000억~7000억원수준으로

예상해국내중소설계사인수방안도논

의중 이라고답했다.

미해군MRO에대해이사장은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담당하는

영역으로, 별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

다 며 당사가참여한다는기사는추측

성보도에불과하다 고선을그었다.

박규빈기자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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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자율주행배송로봇 달이딜리버리 공개

10kg까지적재에커피최대16잔까지…스스로건물층오가며배송

현대차기아가공개한배송로봇 달이딜리버리

현대자동차 기아가 3일 자율주행 배

송로봇 달이딜리버리 (DAL-e Deliv

ery)의이미지와숏폼(short-form)영

상을공개했다.

현대차 기아에따르면달이딜리버리

는사무실이나쇼핑몰등복잡한공간에

서도고객이물건을편리하게수령할수

있도록배달하는로봇이다.지난2022년

12월 공개했던 호텔배송로봇을 개선해

새롭게개발됐다.

현대차 기아는모서리가둥근사각기

둥형태로달이딜리버리를디자인했다.

최소한의 센서만 노출시키고 무게 중심

을하단에두어주행안정성을높였다.

달이딜리버리는4개의 PnD모듈 (P

lug and Drive Module,플러그앤드라

이브모듈)을기반으로최대 4.32km/h

까지속력을낼수있다.성인평균걸음

속도와유사한수준으로이동한다.

10kg까지물건을적재할수있는공간

에는박스형태의물품뿐만아니라커피

를최대16잔까지탑재할수있다.

현대차 기아는달이딜리버리적재함

내부에은은한조명을 설치해 수령자가

문이열리기전에도배송물품을미리확

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이열리면 수납

트레이가앞으로나와수령자가손을집

어넣지않고도편리하게물건을꺼낼수

있다.

달이 딜리버리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엘리베이터및출입문관제시스템과연동

해로봇스스로건물전체층을오가며배

송을한다는점이다.또실시간최적경로

형성으로빠른배송서비스를제공한다.

달이딜리버리는배송목적지에도착

하면카메라로수령대상자를인식해자

동으로 문을 연다. 현대차 기아 로보틱

스랩에서자체개발한인공지능 안면인

식기술이적용됐기때문이다.로보틱스

랩의 안면인식 기술은 99.9% 정확성으

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공식 인

증을받아기술력을입증하기도했다.

현대차 기아는달이딜리버리에서비

스현황을 나타내는 11.6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화면에서는목

적지, 운영현황 등이표시돼주변 사람

들도로봇의 상황을 직관적으로이해할

수 있다. 고객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표정이표현되기도한다.

현대차 기아는 올해 2분기부터 이지

스자산운용의 팩토리얼성수에서달이

딜리버리를 최초로 적용해 입주자들의

편의를대폭향상시킬예정이다.

현동진현대차 기아로보틱스랩장(상

무)은 앞으로사무실,쇼핑몰등다양한

공간으로사업을확장할계획이며각인

프라와연동해공간맞춤형배송서비스

를제공할계획 이라고말했다.

여헌우기자yes@ekn.kr

특정아이템확률기존정보와달라

라그나로크 이어 나이트크로우도확률조작논란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전후로기존확률정보를정정하

는과정에서잇따라논란에휩싸였다.그

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이어

웹젠의 뮤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

트 크로우까지 기존의 확률 정보가 잘

못됐다며정정공지를낸상황이다.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나이트 크로우 공지사항

을통해 특정확률형아이템1종에대한

웹사이트내확률정보가실제확률과차

이가있음이확인됐다 며 실제게임내

적용된확률정보로정정하고자한다 고

밝혔다.

나이트크로우는위메이드가지난해

4월국내에출시한다중접속역할수행게

임(MMORPG)으로, 한때 국내 앱 마켓

매출순위1위를기록했던히트작이다.

운영진이정정한내용을종합하면,희

귀도가높은일부아이템은출현확률이

3배가량 부풀려졌고, 가치가 가장 낮은

아이템은 획득률이실제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나타났다.

운영진은 확률정보 등록 시의 실수

로인한것 이라며 잘못된정보를드리

게된점머리숙여사과드린다 고밝혔

다.

앞서 웹젠의 뮤 아크엔젤에서는 특

정횟수뽑기시도전까지는획득확률이

0%로설정된 바닥시스템이존재했던

것으로드러났다. 뮤 아크엔젤 운영진

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오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실제적용 확

률과다르게표기된아이템의확률을정

정했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온라인 도일

부아이템의획득률이실제로는8분의1

에불과했던사실등이드러나공정거래

위원회에민원이제기됐다.

정희순기자

대세는 숏폼…네카오,콘텐츠확장총력

네이버클립특파원챌린지.

네이버,숏폼서비스 클립 출시

동영상편집등제작기능지원

카카오다음도 숏폼 탭오픈

다양한영상쉽고빠르게만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숏폼 콘텐츠 확

대에열을 올리고 있다. 숏폼을 만들 창

작자들을위한툴을내놓는가하면,이용

자들이보다편리하게숏폼콘텐츠를이

용할수있도록편의성을높이는것이특

징이다.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이 MZ세

대를 중심으로커진 상황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에게뺏긴주도권을뺏

어오겠다는전략이다.

3일관련업계에따르면네이버는지난

해 8월 숏폼 서비스 클립을 정식 출시

한이후관련서비스고도화에힘을쏟고

있다.지난달누구나쉽고편리하게숏폼

콘텐츠를만들수있는동영상편집도구

클립 에디터 를 선보이며 숏폼 확대의

기반을닦았다.

클립에디터는동영상편집,텍스트및

음악 추가, 다양한필터 등 숏폼 제작에

필요한기능들을지원하는것은물론,네

이버쇼핑, 네이버플레이스등 다른네

이버서비스로이동할수있는기능을지

원해콘텐츠시청이쇼핑, 예약 등 실제

생활경험으로이어지도록한것이특징

이다.

이달부터는 보다 많은 창작자들이클

립에디터를경험할수있도록 3개월간

대규모클립챌린지도진행하고있다.해

당 챌린지는 전국의 사용자가 클립 특

파원이 되어 자신이 즐겨 찾는 장소를

숏폼으로소개하는형식으로,이달챌린

지주제는 꽃놀이다. 챌린지참가자들

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혜택도제공한다.

이재후 네이버앱서비스 총괄은 MZ

세대 사용자가 선호하는 핫플레이스와

이들에게 익숙한숏폼콘텐츠를 결합한

챌린지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용자들

이직접클립서비스를경험하게될것으

로기대한다 며 이번챌린지를통해클

립에서취향에맞는장소를발견하고생

생한정보를얻고,나아가실제로장소를

방문해 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말했다.

카카오 다음CIC는 최근 모바일 다음

(Daum)에 숏폼 탭을오픈했다. 전용

탭을 마련해이용자접근성을 높이겠다

는 취지다. 숏폼 탭은 언론사, 방송국,

스포츠채널, 대형 멀티채널네트워크(M

CN)소속인플루언서등다양한파트너

사들이제작한양질의숏폼영상으로,생

활정보, 시사, 경제, 스포츠, 연예, 유머

등남녀노소부담없이즐길 수 있는주

제로구성돼있다.

모바일 다음 우측 상단에는 오늘의

숏 아이콘도 추가했다. 아이콘을 클릭

하면 추천 숏폼 , 홈&쿠킹 , 연예&스

포츠 , 펀&웹툰 등다채로운주제의숏

폼영상들을더욱쉽고빠르게만나볼수

있다.카카오는 오늘의숏 파트너모집

도 진행한다. 다음 모바일웹과 앱, PC,

카카오TV 등 여러 영역에서 숏폼 영상

을 노출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며, 이

달부터수익프로그램도운영예정이다.

김지현다음CIC숏폼TF장은 이용자

들이더욱손쉽게다채로운숏폼영상을

즐길수있도록 숏폼 탭을오픈했다 며

이용자들에게한층강화된콘텐츠서비

스를 제공하기위해 다양한파트너들과

협업할예정 이라고말했다.

정희순기자hsjung@ekn.kr

캐스팅보트라던2030 게이머, 4 10 총선에선 뒷전 ?

여야,K-콘텐츠산업집중육성공약

효자 게임산업공약은깜깜무소식

이상헌하태경등親게임인사실종

지난해11월부산벡스코에서개막한국내최대게임전시회지스타2023에서관람객들이게임을

즐기고있다.

수출효자로꼽히는게임산업이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공약에선

자취를 감췄다. 지난 대선 2030 게이머

가캐스팅보트로떠오르며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게임 관련공약을 쏟아냈던

것과는대조적이다.

3일 업계에따르면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등거대

양당은 모두 K-콘텐츠 산업 육성을 공

약에담았다.K팝을비롯해웹툰,뉴미디

어,영상등을국가전략산업으로집중육

성하겠다는목표다.

그런데전체콘텐츠수출액중60%가

넘는규모를자랑하는게임산업은찬밥

신세다. 게임 관련공약이전혀 없진 않

지만핵심은없다는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콘텐츠 산업 총 수출액은 약 53

억8597만달러(약7조2624억원)로추정

되며,전년동기대비1.3%증가했다.이

중 게임 수출액이 약 34억4600만달러

(약 4조6465억원)로가장많았으며, 전

체의60%가넘는비중을차지했다.

그럼에도 게임산업진흥책은 쏙 빠졌

고,e-스포츠육성이나게임중독근거법

개정,인디게임플랫폼활성화,핵(불법

프로그램) 처벌 강화 등이용자권익에

만 치중된 선심성공약이대부분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이는대선과 비교해지역구 선거에선

2030게이머세대가당락을좌우할만한

핵심공략층이아니기때문이라는 진단

도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 판교,동탄

등젊은세대가많이거주하는지역을제

외하고선거에관심도가덜한 2030세대

는상대적으로주공략대상에서배제되

는경우가많다 며 1~2%차이가큰의

미를차지하는대선과지역구선거는차

이가있다 고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친(親)게임 의원이 대

거사라진점도아쉬운부분이다.지난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도했던

이상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천을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으며, 사행성

게임분리,확률형아이템법제화등에앞

장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했다. 개혁신당으로거취를 옮긴 류

호정전의원은경기분당갑출마를준비

했으나,후보등록포기를선언했다.

이는윤석열정부출범후지속됐던 게

임패싱 우려가총선이후에도계속될수

있다는우려가커지는지점이다.최근글

로벌게임산업은엔데믹시대에접어들며

주춤하고 있다. 글로벌대형 게임사들도

인력 감축, 인수 합병 등을 진행중이며,

국내상황도녹록치않다.국내게임사중

넥슨을제외하고대부분의게임사가실적

부진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게다가정부는확률형아이템정보공

개 의무화 법안 시행,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추진등진흥보단규제에만초점이

맞춰진상황이다.

업계한관계자는 유망산업인 e-스

포츠육성에치중한점은젊은유권층표

심잡기에유리한전략이라고생각된다.

다만현재국내게임산업은정체기를겪

고있다 며 이용자권익보호도좋지만

산업 진흥책도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하

고 균형 있는 발전이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윤소진기자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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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비건&글로벌 쌍두마차타고매출4조원질주

지난달28일서울강남구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개최딘 2024열린주주총회에서이효율풀

무원대표가발표하고있다.

작년매출2조9935억원 역대최고

해외매출영업손실↓흑자청신호

식물성식품매출↑지구식단육성주력

지난해연매출3조원문턱에서아쉽게

멈춰선풀무원이외연확장과내실성장

을양날개삼아 2027년매출4조원 착

륙을노린다.

해외사업의실적개선과함께식물성

대체식품사업강화를통해안정적수익

창출기반을마련하겠다는것이다.

◇적자폭줄인해외사업…캐나다 유

럽까지영역확장

3일풀무원에따르면,지난달 28일주

주총회를열고오는 2027년까지매출 4

조원규모의글로벌지속가능식품기업

으로성장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지난

해매출 3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증권가

컨센서스엔미치지못했으나,전년대비

5.5% 늘어난 2조9935억원으로사상최

대매출을기록하는등성장세를보이고

있다.

수익성도 크게 끌어올렸다. 2020년

460억원이던풀무원영업이익은이듬해

385억원,2022년263억원으로뒷걸음질

쳤으나 지난해 619억원으로 반등에 성

공했다.오랫동안적자를기록중인해외

사업이개선세를띤영향으로올해는흑

자전환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

장지혜DS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보

고서를 통해 올해연결기준풀무원매

출액은3조1000억원,영업이익은865억

원으로전망한다 며 수익성은해외사

업부문의흑자전환에기인하며해외합

산영업이익은올해 11억원으로개선세

를이어갈것 이라고전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

면,지난해미국 중국 일본등풀무원해

외법인 합산 영업손실은 222억원으로

전년(454억원) 대비두배이상 감소했

다.

특히,수익성감소요인으로꼽히는미

국 일본 법인의 적자폭이줄면서흑자

가능성에힘을보태고있다.해외매출의

60%를차지하는 미국 법인의영업손실

액은 지난해 71억원으로 전년(407억

원)보다5배이상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길로이공장에서생면 생산라인을 증설

해 연 2400만개 수준의 생면 생산이가

능해져수출에따른물류비절감을이룬

것이다.같은기간일본법인도137억원

에서58억원으로손실규모가줄었다.

성장세를 바탕으로풀무원은 올해지

속가능식품 K푸드 위주로 미국 중국

일본 3대거점지역에서실적개선을꾀

하고,향후동남아시아와캐나다,유럽까

지사업영역을넓힌다는계획이다.

◇지속가능식품규모키워전체외형

확장노린다

해외사업이수익성개선을이끈다면

외형확장은식물성대체식품이맡는다.

오는 2027년까지 지속가능식품 카테고

리만 연매출 1조7000억원을 낸다는 목

표도 세웠다. 전체식품매출중지속가

능식품 매출 비중만 오는 2026년까지

65%로높일계획이다.

2021년 3월식물성지향식품선도기

업을천명한풀무원은이듬해식물성지

향 건강한 경험 친환경 케어 동물복지

를 4대핵심전략으로수립하는등밑그

림도그려놓았다.그해 8월출범한지속

가능식품 통합 브랜드 풀무원 지구식

단를 핵심 브랜드로 키우는 것도 하나

의전략이다.

식물성 대체식품과식물성영양식품,

식물성간편식 3개 카테고리로나뉜풀

무원지구식단은출시1년만에430억원

의 매출을 기록했다. 풀무원은 2022년

기준7~8%수준인해당브랜드매출비

중을내년27%까지확대할방침이다.

이를 위해, 1984년 창립 이래 최초로

지난해 하반기 브랜드 전속모델로 연예

인을기용하는등브랜드띄우기에한창

이다.지난1월가수이효리를내세운 풀

무원지구식단 브랜드광고를공개한데

이어, 이달부터 개별 제품 신규 광고를

선보이는등인지도확대에나선다는방

침이다. 조하니기자 inahohc@ekn.kr

이마트이미지

실적부진이마트희망퇴직,신세계건설대표도교체

성과중심신상필벌강조…후속행보 쇄신조치주목

업계 이마트디지털전환실패,경영혁신필요 지적

신세계그룹경영총대를멘정용진회

장이주력사업인이마트의실적부진타

개를위해인원구조조정과계열사대표

교체 등 강수 를 선보여유통업계에어

떤파장을불러일으킬지관심이쏠리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실적 저조 임원들은

수시로 평가해 교체하는 신상필벌 인

사원칙을강조한만큼앞으로정회장의

향후행보와신세계의인적쇄신움직임

이맞물려가속화될것이라는전망이우

세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전

날신세계건설정두영대표를경질하고,

신임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

괄부사장을내정했다고발표했다.

이같은인사는정회장의승진이후그

룹차원에서단행한첫쇄신인사라는점

에서의미가있다.

정 회장이 신세계건설을 쇄신인사의

첫타깃으로삼은것은건설계열사가이

마트실적부진의주요인이기때문이다.

이마트는자회사신세계건설의 부진영

향으로 지난해 적자로 전환(영업손실

469억원)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해당인사에대

해 보통대표같은경우에는연말때인

사를진행했지만지금은기민하게 수시

로인사를하면서 (실적부진을) 정면돌

파해나가겠다는뜻 이라고설명했다.

정회장의이러한인적쇄신은주력사

업인이마트실적부진에서기인한다.

이는미국할인점사례와비교하면정

반대의상황이다.미국대표할인점인월

마트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

후에도실적상승이이어지며주가도신

장세를보이고있다.

실제월마트는올해시장예상치를뛰

어넘는실적을발표했다.지난해11월부

터올 1월까지의 총매출액이전년동기

대비5.7%증가한173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1708억5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이같은 깜짝실

적에월마트는2월 20일주가가장중사

상 최고가(181.35달러)를 세우기도 했

다.

한국의월마트로불리는이마트는실

적부진으로주가가회복될기미를보이

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

다.

업계는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할인점

의사정이미국과다른원인은기본적으

로소비행태의차이에있다고풀이한다.

미국은현지소비자들이차를끌고가

서마트에가서장을보는것을나들이로

여기는 만큼 엔데믹이후에도대형마트

를찾는소비자가늘고있지만,우리나라

는코로나19사태이후로장보기수요가

이커머스로흡수되는 현상이더 빨라졌

다는지적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마트가 대형마트 3

사중실적이유독안좋은것은업황악

화요인외에도사업확장을통한성과가

좋지 않은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

회장이 지마켓(구 이베이코리아)를 인

수했지만아직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

만큼 전략적인미스가있었다는지적이

다.

이마트는 2021년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3조4000억원에인수하

며온라인사업에나섰지만여전히적자

를이어가는상황이다.지마켓은2022년

엔655억원,지난해엔321억원의영업손

실을기록했다.

한국유통학회장 출신인 서용구 숙명

여대 교수는 월마트는 온라인몰(제트

닷컴) 인수한 뒤을 옴니채널에 성공해

미국 2위이커머스업체가됐지만,이마

트는디지털전환에실패했다 며지적했

다.

그러면서 앞으로매출은알리익스프

레스나쿠팡등온라인몰에서주로나올

것으로예상된다 며 이마트가실적개

선을위해선과감한전환이필요하다.지

금과같은비즈니스모델은 앞으로성장

하기힘든구조 라고설명했다.

서예온기자pr9028@ekn.kr

월마트잘되는데이마트는왜?

정용진, 쇄신메스로성적표끌어올릴까
곽달원HK이노엔대표재신임…매출1조 탄력

케이캡 카나브내세워매출극대화기대…컨디션 이을후속음료육성

곽달원HK이노엔대표.

올해주주총회에서재신임을 받은곽

달원 HK이노엔 대표가 창립 40주년을

맞은올해매출1조원,영업이익1000억

원시대를연다는포부다.

3일HK이노엔에따르면,곽달원대표

는지난달28일열린정기주총에서사내

이사에재선임돼향후 3년간HK이노엔

을이끌게됐다.

HK이노엔은지난해매출8289억원으

로 전년보다 2.1% 감소해 매출 신기록

행진중인경쟁사들에비해주춤한모습

을보였지만주주들은곽대표에게굳은

신뢰를보냈다.

이는 매출감소 원인이 한국MSD와의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 공동판매계약

종료등외부상품매출감소에있는반면

주력제품인위식도역류질환신약 케이

캡과숙취해소제 컨디션 등자체개발

제품판매는늘어매출감소에도오히려

내실은탄탄해지고있기때문으로풀이

된다. HK이노엔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25.5%증가한659억원의영업이익을올

렸다.

전체매출중약 14%로가장 큰비중

을 차지하는 케이캡은 매출이 2021년

785억원, 2022년 905억원, 지난해 1195

억원으로두자릿수성장을이어가고있

으며 같은기간컨디션제품군의매출도

385억원,607억원,620억원으로지속증

가했다.

특히전문의약품(ETC)만보면,수익

성높은자체개발ETC제품의매출비중

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63.0%로

높아진반면외부도입ETC상품의비중

은 31.5%에서 25.0% 낮아지는 등 수익

구조가탄탄해지고있다는평가다.

이때문에업계는1984년설립돼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HK이노엔이 백신

상품매출감소에도올해1조원에가까운

매출과 1000억원대영업이익을올릴것

으로전망하고있다.

우선HK이노엔은케이캡의국내외매

출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산 30호

신약인케이캡은차세대계열인 칼륨경

쟁적위산분비차단제(P-CAB) 계열의

약물로,최근4년연속국내소화성궤양

용제시장점유율1위를차지하고있다.

특히올해초보령과공동판매계약을

체결, 케이캡과보령의고혈압신약 카

나브 를 두 회사가 공동판매하기로 해

매출극대화를꾀한다.

케이캡의 해외진출도중국, 인도네시

아, 중남미 등 현재 35개국에서 추가로

확대하고미국 임상 3상도 마무리해올

해하반기미국식품의약국(FDA)에품

목허가를신청한다는목표다.

건강음료사업에서는 컨디션의 국내

숙취해소제시장점유율1위를지키는동

시에 제로칼로리음료 티로그 등 컨디

션의명성을이을음료브랜드를육성한

다는계획이다.

이밖에오는5~10일(현지시간)미국

샌디에이고에서열리는미국암연구학회

(AACR 2024)에서차세대비소세포폐

암치료제후보물질 IN-119873 의비임

상연구결과를발표하는등신약파이프

라인확대에도나설방침이다.

다만,지난해까지HK이노엔과케이캡

공동판매를맡았던종근당이올해초H

K이노엔과의공동판매계약종료후대

웅제약과손잡고이달1일부터대웅제약

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공

동판매에나선것은곽달원대표에게새

로운도전과제가됐다.

국산 34호신약인대웅제약의펙수클

루역시케이캡과같은P-CAB계열위

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현재 케이캡에

이어 국내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고있

다.대웅제약은이번종근당과의파트너

십을계기로케이캡이차지하고있는국

내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가져온다는

목표다.

업계는 케이캡의 국내 시장 1위 등극

에HK이노엔과종근당의공동판매가상

당한기여를했던것으로보면서올해시

작된HK이노엔-보령의 케이캡동맹과

대웅제약-종근당의 펙수클루 동맹 대

결결과에주목하고있다.

김철훈기자kch0054@ekn.kr

호텔신라,제주관광객공략 레저특화호텔 5월개장

이호테우해변에 신라스테이플러스 오픈

3 4성급가성비로MZ 가족관광공략

호텔신라의비즈니스호텔브랜드신

라스테이가제주도를방문하는MZ세대

와가족관광객을공략하기위해레저특

화 호텔인 신라스테이 플러스 를 오는

5월16일새로개장한다.

3일호텔신라에따르면,신라스테이는

오는 5월 16일 제주도 북서쪽이호테우

해변인근에 15번째신라스테이이자첫

번째 레저형호텔인신라스테이플러스

를열예정이다.

신라스테이 플러스는 신라스테이가

레저시장수요에대응하기위해마련한

신라스테이의레저형호텔브랜드다.기

존신라스테이보다넓고다양한타입의

객실과야외수영장등휴양과레저를위

한시설을구축한것이특징이라고회사

는소개했다.

호텔신라관계자는 기존제주시에위

치한신라스테이는비즈니스고객이타

겟인만큼간단한뷔페시설과연회시설

에집중한장소였다면,신라스테이플러

스는루프탑과야외카페,신라스테이중

가장넓은규모의야외수영장등으로차

별화했다 고설명했다.

구체적으로,제주에가족등3~4인여

행객이많이방문한다는점을살려다인

용객실을마련하고 2층 침대가 설치돼

아이들의호기심을자극하는 벙커 룸과

카펫대신온돌로바닥을마감한온돌룸

등으로객실테마와기능을다양화했다

는설명이다.

또한,신라스테이플러스이호테우가

위치한 해변 인근은 여행객이 가장 많

이방문하는해변중하나로MZ세대여

행객의 포토존으로도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파도 형상을호텔건물에접목해

디자인도 강화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

다.

호텔신라는 신라스테이 플러스 개장

을통해제주신라호텔,신라스테이,신라

스테이플러스까지제주도에만3개의호

텔을보유하게됐다. 5성급특급호텔인

제주신라호텔과비즈니스고객대상신

라스테이,중저가레저특화신라스테이

플러스로다양한고객을 공략하기위한

선택이다.

호텔신라가3 4성급호텔출점을늘려

나가는것은경기침체로소비심리가위

축된 상황 속에서도 호캉스 트렌드에

힘입어호텔은 여전히성황이기때문으

로풀이된다. 특히, 호텔업계의주력사

업인 면세는 다이궁(보따리상) 과 유

커(중국인단체관광객) 의회복미비로

적자를내고있는반면호텔부분은일본

대만 등 외국인관광객회복세에힘입

어좋은성적을거두고있다.

실제로지난해호텔신라의 전체매출

에서 면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0%에서 82.9%로 줄어들었으나, 호

텔 레저 부문 영업비중은 13.3%에서

19.1%로확대됐다.

다만,최근제주도를찾는국내관광객

이줄어들어제주호텔들이경영난을겪

는 추세이다. 그런 만큼, 호텔신라는 제

주의지리적특색과문화를살려관광과

접목하는다양한 상품패키지를개발해

예비관광객들의이목을 끈다는 전략을

내세울예정이다.

이밖에호텔신라는 국내 세종시과전

주시,해외미국로스앤젤레스(LA)에도

북미 첫 호텔을 지을 예정으로 알려졌

다. 김유승기자kys@ekn.kr

배달의민족, 18일부터스타벅스음료배달

배민스타벅스배달서비스이미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18

일부터 스타벅스 커피와 쥬스 티 등 음

료제품을배달서비스한다.

배민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은배민

앱에스타벅스코리아의자체배달 딜리

버스가입점해이달18일부터스타벅스

음료제품배달서비스를시작한다고3일

밝혔다.국내에서스타벅스가배달앱에

입점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배민에 입점한 딜리버스는 오는 15~

17일사흘간스타벅스31개매장의시범

운영을거쳐배달의안정성을확인한뒤

18일부터 전국 700여개 매장으로 확대

한다는계획이다.운영시간은각매장마

다상이하나,입점매장의딜리버스운영

시간과동일하게운영된다.

배달의민족과 스타벅스는 향후 텀블

러, 컵 등다양한 스타벅스 상품을 배달

판매하도록논의할계획이다.

이번입점을기념해무료배달사전이

벤트도진행한다.구체적인내용은앱내

배너를통해공개될예정이다.

연고은우아한형제들최고마케팅책임

자(CMO)는 스타벅스와 협력 관계를

넓혀,많은소비자들이편리하게이용하

실수있도록서비스를만들어나갈것

이라고말했다. 서예온기자

농협하나로마트,대파1단65%싼875원판매

서울대형마트에판매중인대파제품.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파 1㎏(1단)를

시중소매가보다 65% 싼 875원에할인

판매한다.

농협은 대파 1단 가격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오는12일까지연다고3일밝혔다.

하나로마트 새봄맞이초특가전 행사

의 하나로 서울 양재 창동점을 비롯해

수원 고양 성남 청주 울산점등7개매

장에서는진행하던대파 할인판매를 확

대한것이다.

이번할인판매가는정부의납품단가지

원과농협자체할인을반영한가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집계2

일 기준 대파 소매가격인 ㎏당 평균

2504원과 비교해 하나로마트 판매가격

은65%할인된수준이다.

한편, 농협은 새봄맞이초특가전에서

대파뿐아니라한우불고기,딸기,천혜향

등인기농축산물과가공식품 생활용품

을최대70%할인판매하고있다.

서예온기자

<신세계그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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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건설업계가어려움을겪는가운데건설사들이수장을교체하며

새판짜기에나서고있다.위사진은기사와무관.

신세계건설,정두영경질후후임에허병훈…포스코이앤씨도전중선선임

GS허윤홍태영윤세영등오너일가,분위기타개위해정면돌파선언

부동산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주요

건설사들의 수장들이 수난 시대를 맞

고있다. 긴축경영과실적확보를위해

기존경영진을대거교체하며분위기쇄

신에나서고있기때문이다.

가장최근사례는신세계건설이다.신

세계그룹은지난2일정두영신세계건설

대표이사와함께영업본부장과영업담

당을전격경질했다. 불과 10일전주주

총회에서연임이결정된대표이사를해

임한후허병훈경영전략실경영총괄부

사장을 발탁했다. 허 신임 대표이사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입사

해구조조정본부경영진단팀, 삼성물산

재무담당과 미주총괄 최고재무책임자

(CFO)등을역임한재무통이다.신세계

건설은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분양실

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

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만 1878

억원에달했다.이는모기업인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당분간공격적경영대신긴축 구주조정

을통해내실을기하겠다는신호로해석

되고있다.

포스코이앤씨도 포스코 그룹차원의

인사교체에따라전중선전포스코홀딩

스 사장이 대표로 지난달 22일 취임했

다. 전 대표는 포스코스틸리온사장, 포

스코전략기획본부장, 포스코홀딩스전

략기획총괄 등을 거친 재무 전략통으

로그룹내에서인정받아왔다.포스코이

앤씨도전대표의취임을계기로재무구

조개선작업에착수하는한편지나치게

공격적인경영을자제할것으로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 5.3%였던영업

이익률이 2022년 3.3%, 지난해 2.0%로

매년떨어졌다. 전 사장은최근부임이

후여의도한양을통해첫수주전에나섰

지만석패하며아쉬움을삼켰다.업계에

선전사장의건설업경험부족이약점으

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

다.수주전에서윤영준현대건설사장이

직접현장을방문하는등적극적인행보

를보인것과대조적이라는것이다.

DL이앤씨도최근마창민대표이사가

사직의사를밝히면서마대표이사를포

함해 임원 10여 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차기대표는아직발표되지않았으나외

부인사발탁가능성이제기된다.업계에

선마대표이사가수년째반복된실적하

락에 책임을 졌다는 평가다. 2021년 지

주회사 전환과 건설사업부문 인적분할

로 재상장한 DL이앤씨의 영업이익은

2021년 9572억원, 2022년 4969억원,지

난해3306억원으로지속하락했다.아울

러중대재해사고가잇따랐던것도사임

의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중대재해

처벌이 2022년 1월 시행된 후 DL이앤

씨시공현장에선지난해8월까지8명의

노동자가사망했다.이로인해마대표는

재임기간이해욱회장과함께국회에연

이어소환된바있다.

책임경영강화를위해오너일가가경

영전면에나선경우도있다.허창수GS

그룹 명예회장의아들인오너가 4세 허

윤홍 GS건설 사장은 지난해 11월 최고

경영자(CEO)에오른뒤올해3월말주

총에서사내이사로선임됐다. 태영건설

은윤세영창업회장이워크아웃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고, 29일 지

주사인TY홀딩스이사회의장에선임됐

다.건설사들이이처럼책임경영강화를

통해위기돌파에나섰지만업계에선경

영승계를 강화하거나 오너가 복귀하는

모습이후진적경영형태라는지적도적

지않다.

이 밖에 진흥기업 HJ중공업 BS산업

KCC건설 등도최근수장을교체했다.

효성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김태균부사장이신임대표로올랐다.그

는1990년현대건설에입사한후주택부

문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아 온 전문

가다. HJ중공업에선 김완석 사장이 새

대표로 취임했다. 김 사장은 1988년 동

부건설에입사해토목사업부문에서다

양한경험과전문성을쌓은것으로알려

졌다. BS산업은 김만겸 전(前) 한화건

설개발사업본부부사장을신규대표로

영입했으며 KCC건설은 지난해 물러났

던심광주전부사장을다시대표로불러

들였다.이들중견건설사들은수장교체

를통해주택,개발분야에서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계획이다.

건설업계관계자는 부동산경기침체

가지속되면서건설사들이수장을교체

를통해위기를타파하고새로운성장동

력찾기를모색하고있다 고밝혔다.

이현주기자zoo1004@ekn.kr

잇따른실적악화에…건설업계수장 칼바람

LH, 2조원대PF토지매입착수…건설업계숨통트이나

착공실패건설사개발토지매집

건설사채무즉시상환…상화기대

공공기관토지비축긍정효과多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

기 불황 장기화로 착공 분양에 실패한

건설사들의개발예정토지를매입하기

시작했다.이른바 4월위기설을잠재우

기위한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의일환

으로건설업계는대환영이다.하지만특

정민간분야의부실을공공이떠안아주

는 방식에 대한도덕적해이 형평성논

란은여전하다.

LH는오는5일부터건설경기하락및

공사비상승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

건설사사업장의유동성지원과경기회

복지원을위해건설업계보유토지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지원에침체기를겪고있는건설업계에

유동성이공급되며숨통이트일지귀추

가주목되고있다.

이번토지매입은지난달28일국토교

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

안에따른것이다. LH는올해최대3조

원 규모로 두 번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

토지매입추진할계획이다.우선이번1

차공고를통해2조원(매입 1조원,매입

확약1조원)규모로매입을진행하고기

업참여확대를위해하반기에 2차매입

을추가시행한다.

이번지원방침에따라건설사들은채

무를즉시상환및조정해금융부담을줄

이며사업을정상화할수있게될것으로

기대된다.

매입대상은토지대금보다부채가커

유동성확보가필요한기업이올해 1월

3일 이전까지소유권을취득해보유중

인3300㎡규모이상의토지이다.

기업이신청서를제출하면LH는서류

심사, 현장조사등을거쳐매입적격여

부를결정한다.이후기업이제시한기준

가격(공공시행자의공급가격또는개별

공시지가)대비매각희망가격비율을역

경매방식으로개찰해매입대상을최종

선정한다.

매매대금은전액기업의부채상환용

으로만 지급되며, LH는 부채상환에 동

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지급할예정이다.

LH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도기업

의유동성지원과건설업계활력회복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

한바있다.

건설업계에서는이번지원대책에대

해환영하고있다.한건설업계관계자는

현재브릿지상태에서힘든건설사들이

많기때문에유동성부담을완화하는데

큰도움이될것 이라며 대형건설사보

다는중견및지방건설사들이혜택을입

을것 이라고말했다.

여기에더해해당토지개발을위한프

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선금융기

관들도채권의조기회수및정상채권으

로의전환이가능졌다.전문가들은건설

업이국가경제에차지하는비율을고려

했을때이번지원은매우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혈세를 낭

비한다는의견이있을수는있지만건설

업이국가경제에차지하는비율을생각

하면정부차원에서공적자금을투입하

는것은매우바람직하다 며 공공기관

에서토지를비축하게되면향후활용방

향 또한 다양해긍정적인측면이많다

고평가했다.

김다니엘기자daniel1115@ekn.kr

노량진1구역오티에르동작조감도.

서울 노량진 뉴타

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노량진1구

역에단독입찰한포

스코이앤씨가조합에

오티에르 동작을 제

안했다.

3일정비업계에따

르면지난달22일노

량진1구역재개발사

업의 2차 입찰에 단

독 참여한 포스코이

앤씨는 최근 조합에

동작구 최초 하이엔

드 브랜드 오티에르 동작 을 제안했

다. 조합은이달 27일총회에서찬반투

표로시공사를선정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타 정비구

역보다우수한특화설계에개정된서울

시대안설계기준을준수한범위내에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설계와 고급 마

감재를 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

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의확대, 정비구역면적의증가및정비

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바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금융비용등지출을줄여세대

당최소 3억5000만원의추가이익을확

보할수있는파격적인사업조건을제시

했다.

동작구 최고 분양가로 분양해 수입

을높일수있도록아파트골든타임분

양제와 상가 후분양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고금리 시대에 이자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1년간 조합 사업비

대출원금을먼저상환하는동시에1년

간 물가인상없이 공사비 지급을 유예

한다.

총 공사비 약 1조 1000억원, 3.3㎡당

730만원의 확정 공사비를 제안함과 동

시에, 빠른사업추진을위해조합이책

정한 사업시행인가 기준 사업비의 2배

이상인8200억원한도로책임조달도약

속했다.

포스코이앤씨관계자는 하이엔드브

랜드 오티에르에 걸맞게 노량진1구역

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

다 고강조했다.

이현주기자

포스코이앤씨,노량진1구역에하이엔드급아파트제안

3.3㎡당공사비730만원제안…동작구최초 오티에르 브랜드도입제시

30~40대유리한청약제도개편…실수요늘까

청약제도,신혼부부 2자녀 맞벌이가구에유리하게개편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 수요가

다시분양시장에돌아올지관심이쏠린

다.특히이번청약제도개편이신혼부부

와 2자녀 가구에유리하게바뀌면서혜

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움직일지

귀추가주목된다.

3일 분양업게에 따르면 새로운 청약

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허용, 다자녀 특별공급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

망이다.

현재 아파트 매매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

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

난해전국에서매매된아파트는총41만

1182건으로집계됐다.상위에해당하는

연령대는3040세대로각각10만9529건,

10만6272건을기록했다.

전체거래량의52.40%(21만5,801건)

를차지한것이다.

이러한가운데,3040세대는이번개편

안적용에따라출산관련특별공급(다

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극 공략할

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

사에따르면여성의연령별출산율(해당

연령여자인구 1000명당출생아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

장높고, 30대후반(35~39세)이 43.0명

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25∼29

세) 21.4명, 40대초반(40∼44세) 7.9명

으로나타났다.

분양업계관계자는 청약제도개편이

후 3040세대실수요자가분양시장의주

수요층으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며

아파트를 고를 때아이키우는데적합

한환경을최중점으로두는이들수요를

잡기위해서자녀들을위한특화시설을

갖춘아파트의인기가높아질것 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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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전력수급계획이탈땐사업허가막힌다

서울목동에위치한집단에너지시설.

산업부,시행규칙일부개정안다음달8일까지사업자의견수렴

집단에너지허가신청,전력수급계획상용량초과땐사업자선별

집단에너지10년간63.9%성장…발전량비중전체의9.5%차지

앞으로집단에너지사업허가시정

부전력수급계획을벗어나면사업허가

취득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집단에

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생산방식으로전력수급계획의

통제를받지않았던전과는전혀다른

사업환경에처해진단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수요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증가로 전력수

급불안정이커지자집단에너지사업도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통제받을

수있도록최근 집단에너지사업법시

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으로확인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의평가와

선정에관한기준및사업계획서작성

기준을고시할수있게규정을마련했

다.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

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한정된설비용량내에서열공급

의시급성, 계통안정성및전력수급계

획과의정합성을고려해사업허가대상

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다. 사업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

차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이유도

작용했다.

산업부는이번법개정을통해 한정

된전력수급계획설비잔여용량을경

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배

분함으로써 국가전력망의 안정적 체

계적운용을도모할수있을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와관련,산업부는올해수립예정

인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집단에너

지를포함할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전기본에 집단에너지 사

업을포함하기위한사전작업으로풀

이된다.

집단에너지는열병합발전소등당초

열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남는

열에너지를활용, 전력을 생산하는사

업구조다.

전력시장에서도열병합발전소는다

른석탄,원자력발전소등중앙급전발

전기와달리직접통제를받지않는다.

중앙급전발전기는전력수급상황에따

라 전력거래소로부터 통제를 받는 발

전기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

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전력수급 안정에 점점

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다.

정부는 봄철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

자오는 6월 2일까지를전력계통안정

화기간으로 정하고, 여름과 겨울에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마련하는 등 사

실상 1년 내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취하고있다.

이번시행규칙개정작업이완료되면

집단에너지도 이 같은 전력계통 안정

을위한목적에서정부통제를받을것

으로예측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은이미전력시장에

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된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에따르면지난

2022년까지 전기를 공급 중인 집단에

너지설비의총용량은1만4912메가와

트(MW)에 이른다. 1000MW 원자력

발전설비14개에달하는규모다.

집단에너지 설비 총 용량은 지난

2012 9095MW로 최근 10년간 63.9%

(5817MW)나늘었다.

지난해 집단에너지 총 발전량은 5만

6599기가와트시(GWh)로국내총발전

량59만3949GWh의9.5%에달한다.

이번정부계획에대해한집단에너지

업계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이전기

본통제를받는일이결코반가운소식

은 결코 아니다 며 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 고강조했

다. 이원희기자wonhee4544@ekn.kr

경유혼합율상승…바이오연료시장 판커진다

2023년 9월 GS칼텍스가바이오선박유실증사업을위해HMM선박에바이오선박유를첫주입

하고있다.

올수송용경유혼합률4%로상승

정부, 2030년 5%→8%상향계획

2025년부터바이오선박유도입

정유사 원료확보위해해외진출

올해부터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

젤비율이4%로높아지면서바이오연료

시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현

재실증중인바이오선박유도빠르면내

년부터실제도입될예정이다.시장이커

지자정유업계도신사업일환으로바이

오연료사업에뛰어들고있어경쟁은더

욱치열해지고있다.

3일바이오연료업계에따르면올해부

터수송용경유에혼합하는바이오디젤

비율이기존 3.5%에서 4%로상향됐다.

이에따라정유사등석유정제업자와석

유수출입업자는 판매하는 수송용 경유

에바이오디젤을4%혼합해야한다.

수송연료의 친환경화를 위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RF

S)는 2015년 7월 31일부터시행된이후

올해로 9년차를 맞고 있다. 혼합률은 3

년마다상향되고있다. 처음 2.5%로 시

작해 2018년부터 3%, 2021년 7월부터

3.5%, 2024년부터 4%로 상향됐다.

2027년 4.5%, 2030년 이후 5%로 상향

될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따르면바이오디젤

판매량은 2018년 75만6136킬로리터

(㎘)에서 2019년 77만4907㎘, 2020년

80만5164㎘, 2021년 78만7612㎘, 2022

년 82만4900㎘, 2023년 83만6058㎘로

지속성장하고있다.

국내 바이오연료 시장에는 바이오디

젤외에발전연료의친환경화를위해중

유발전에혼합하는바이오중유도있다.

바이오중유 판매량은 2018년 44만

9760㎘, 2019년 54만6991㎘, 2020년 55

만7016㎘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53

만4023㎘, 2022년 45만9247㎘, 2023년

43만4229㎘로점차감소하고있다.중유

발전량감소에따른것이다.

경유차와 중유발전량은 감소하고 있

지만,그래도바이오연료시장의미래는

밝다.탄소배출저감을위해바이오연료

사용이확대될전망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7.8%

감축해야한다. 이에비해현재전체보

급차량중에무공해차비중은2.2%에불

과하다. 기존 차량을 이용한 탄소 감축

방법이반드시필요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높이겠다고밝혔다.

차량뿐만아니라수소와전기화가힘

든선박과항공연료에도바이오연료가

사용될예정이다.

작년9월부터GS칼텍스가HMM선박

과대한항공비행기에각각바이오선박

유와 바이오항공유를 공급해 실증사업

을진행하고있다.실증사업은올해상반

기내지는연말까지진행될예정이다.

정부는실증결과를토대로바이오선

박유부터빠르면2025년실제도입할예

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세계바이오

연료수요가 2022년 1600억리터(ℓ)에

서 2027년까지기준전망으로는 1900억

ℓ,가속화전망으로는 2400억ℓ로늘어

날것으로내다봤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이오연

료시장이커지면서정유사도시장에본

격뛰어들고있다.

SK이노베이션은자회사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을통해작년 3월 중국 바이

오연료업체 진샹에 투자 후, 10월에는

컨소시엄을통해국내업체대경오앤티

를100%인수했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

네시아 칼리만탄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

을건설해2025년2분기부터연간50만톤

의바이오원료및식용유지를생산할계획

이다. 또 100% 자회사 GS바이오를통해

바이오디젤을생산하고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대산공장에연산13

만톤규모의바이오디젤제조공장을건설

하고올해부터본격가동에들어갔다.

정유 4사는 올해 1월 24일 최남호 산

업부2차관과의간담회에서친환경연료

에총 6조원 규모의투자계획을밝히기

도했다.

정유업계의바이오연료시장본격진

출로 기존 사업자인 이맥솔루션, SK에

코프라임,애경케미칼,제이씨케미칼,D

S단석 등은더욱치열한환경에놓이게

됐다.

수출입은행은작년 7월 친환경 바이

오연료시장동향과전망 이슈보고서에

서 한국 바이오연료산업의원료국산

화율이현재약30%대수준으로매우낮

은상황이므로국내외원료공급망구축

필요성이더욱높다 며 해외시장진출

을위한현지폐식용유및폐유처리업체

등원료생산업체에대한직접투자나인

수합병(M&A) 기회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고밝힌바있다.

윤병효기자chyybh@ekn.kr

위기의석유화학,경쟁력강화협의체출범

산업부,석화업계와간담회개최

정밀화학및친환경전환필요

나프타관세면제연장 사업지원

작년 석유화학 수출액이 16% 감소

하는 등 역내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산업이경쟁력을잃고있다.이에정부

는 산학연으로 구성한 경쟁력강화 협

의체를출범하기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방안을논의하고자3일강경

성1차관주재로산업계간담회를개최

했다고 밝혔다. 참석기업은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

화학이다.

산업부는 간담회를 통해 최근 석유

화학업황과수출,투자여건을점검하

고 석유화학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

을청취했다고전했다.

참석자들은현재우리석유화학산업

이복합적위기상황에직면해있으며,

기존 범용제품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과감히탈피해고부가정밀화학및친

환경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인식했다고산업부는전했다.

산업부에따르면작년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9% 감소했다.

또한나프타분해시설(NCC)가동율은

전년대비7.1%포인트감소했다.

강경성 차관은 석유화학산업은 해

당업종을넘어서반도체,이차전지등

타 주력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

는핵심기반산업인만큼,정부와산업

계가한몸이되어이번위기를극복해

나가자 라고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원료인 나프타 관세

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

국과협의하고,에쓰오일이두번째석

유화학 사업인 샤힌프로젝트 등 석유

화학대형프로젝트의적기준공을투

자지원전담반을통해더욱긴밀히지

원해나가겠다고밝혔다. 윤병효기자

스마트그리드 전력신산업 미래이끌어

최남화산업부 2차관(왼쪽)과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 두번째)가 코리아스마트그리드

엑스포(KSGE) 2024 에서스마트그리드관

련기술설명을듣고있다.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개최

전력생산 소비분산핵심인프라

기존전력망에정보통신기술더해

공급자 소비자실시간정보교환

산업통상자원부가하반기분산에너

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을앞두

고스마트그리드를중심으로에너지저

장장치(ESS), 전기차충전인프라 등

핵심 산업 인프라 기술개발과 확산을

적극지원하고나서주목된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

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낮은수용성으로사회적갈등이빈

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

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인근에서전력을생

산해소비가가능한분산에너지시스템

을구축하기위해발의됐다.이시스템

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 스마트그리

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와 정보통

신 기술을 활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

너지이용효율을극대화하는전력망이

다.

최남호 2차관은 3일 코엑스에서 개

막한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KS

GE) 2024 에 참석, 전력망에 정보통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기반

위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더해져

전력신산업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부

는전력신산업확산을위해필요한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축사후여러기업들의전시관

을돌며신기술개발현황을점검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엑스포(KSGE) 2024 는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신산업분야 신

기술,제품등을한눈에볼수있는국

내최대전시회로서울코엑스에서4월

3일에서5일까지열린다.

이번전시회는 전력신산업,미래에

너지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분산에너

지산업전, 에너지스토리지(ESS)산업

전, 전기차충전인프라산업전등세개

의특별관으로구성된다.

분산에너지산업전에서는올해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과관련해분산특구,통합발전소,마

이크로그리드등지역특성에맞는새

로운비즈니스모델을선보인다. 특히

나주,울산,제주등지자체는분산에너

지특구유치의지를담은홍보관을마

련했다. 전지성기자 jjs@ekn.kr

환경산업기술원,가나에진출거점마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아프리카가나

에사무소를열고국내기업의진출을지

원한다.

기술원은3일가나아크라에아프리카

거점 역할을 할 사무소를 연다고 밝혔

다.가나는한국의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중하나로광물이풍부하고

비교적정치적으로안정돼성장잠재력

이큰국가로평가된다. 특히폐기물에

너지화와플라스틱폐기물재활용,재생

에너지확대에의지가있어한국과기후

환경분야협력이기대된다.

기술원은 2010년가나서부지역상수

도 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2011년

제피 마을 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2023

년아크라상수도지능형물관리시스템

구축등다양한사업을지원해왔다.

올해도환경부와가나상하수도기반

시설개선정책 제도 기술분석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섬유 폐기물 재이용 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조사등을추진할예정이다.

환경부는현정부임기내녹색산업수

출 수주액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

아래 각국에서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있으며가나도그대상중하나다.

이원희기자

콘덴싱보일러로지구지키세요

경동나비엔 친환경지원금 캠페인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친환경 지원

금 캠페인을진행한다.

경동나비엔은친환경소비진작을위

해콘덴싱보일러 나비엔콘덴싱ONAI

구매시10만원을지원하는캠페인을오

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

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동나비엔측은

일반 가정에도 지급되던 지방자치단체

의콘덴싱보일러교체지원금이저소득

층과취약계층대상으로축소됨에따라

늘어난소비자의비용부담을경감할수

있을것으로기대했다.

이번캠페인은에너지와온수사용량을

절감하는 나비엔콘덴싱ONAI(NCB753

/NCB553) 구매희망고객을대상으로한

다.경동나비엔공식온라인플랫폼 나비

엔 하우스 이벤트 페이지 내에 10만원

쿠폰받기 버튼을클릭하면 나비엔하우

스 마이페이지와카카오톡또는문자메시

지로나비엔콘덴싱ONAI 10만원할인

쿠폰이발급된다. 쿠폰은가까운경동나

비엔대리점에서사용할수있다.

경동나비엔에따르면나비엔콘덴싱O

N AI는 빠른 온수 공급을 통해 온수가

나오기를기다리며낭비되던물의양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녹색기술 인증

까지 받은 이 기능은 온수레디시스템

이다. 퀵버튼을 누르면 10초 이내로 온

수를사용할수있어4인가족기준연간

20t에해당하는물을절약할수있다.이

는4인가구의한달치물사용량에해당

한다.나비엔콘덴싱ONAI가100만대만

보급돼도 연간 2000만t에 달하는 물을

아낄수있다.나비엔콘덴싱ONAI는콘

덴싱보일러특유의대기오염물질저감

효과도탁월하다.

환경부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따르

면콘덴싱보일러사용시대기오염의주

범인질소산화물과이산화탄소, 일산화

탄소배출을각각 87%, 19%, 70%까지

저감할수있다. 92% 이상의높은에너

지효율로일반보일러대비최대 28.4%

까지가스사용량을절감한다.절감액은

연간약44만원수준이다.

또한,미세한온도제어를통해여름철

미온수를사용할때도보일러가꺼짐과

켜짐을반복하지않기때문에소모되는

가스량을줄일수있다. 나비엔콘덴싱O

NAI는이러한친환경성덕분에지난해

녹색제품 인증과 올해의 에너지위너

상을받았다.

나비엔 콘덴싱ON AI는 편리한 온수

기능과AI기술로소비자의편의성을한

층높인것이특징이다.

터보펌프가 적용돼 10분 기준 최대

6리터까지유량이증가해넉넉하게온수

를사용할수있다. 믹싱밸브를통해집

안여러곳에서온수를사용하거나,온수

를잠갔다켜더라도온수온도를일정하

게유지한다. AI가온수사용시간을스

스로학습해사용자의생활패턴에맞게

자동으로온수를제공하는 빠른온수스

마트운전기능도탑재했다.

김연숙기자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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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합주열세 유가상승 속탄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

바이든,경합주젊은유권자지지율40%…트럼프는47%로앞서

중동지정학적갈등에국제유가도급등…경제성과공세치명적

유가지속적상승땐인플레이션반등자극…거센역풍맞을수도

그래픽=김베티기자seuk22@ekn.kr

올해11월미국대선에서재선을노리

는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최근국제유

가급등으로골머리를앓고있다.도널드

트럼프전대통령이주요경합주에서여

전히높은지지율을기록하고있는상황

속에서유가상승세가지속될경우바이

든전대통령에게역풍으로작용할가능

성이있기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

물가격은전거래일대비 1.7% 상승한

배럴당85.15달러에장을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대비 1.7% 오른

배럴당88.92달러에거래를마쳤다.

두선물가격모두종가기준으로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만에가장

높은수준을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 또한 고공행진하고 있다. 미 자동

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 미국 휘

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갤런당

3.535달러로,지난해 10월이후최고수

준이다.

유가상승은인플레이션반등을자극

시킬수있다는점에서경제성과를강조

하는바이든대통령에게치명적이다.미

국유권자들이생활비문제등경제에불

만을가지면현직대통령에대한비판이

쏟아지기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경우미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금

리인하에신중한태도를이어갈가능성

이높다.

트럼프전대통령역시이를겨냥해이

날 미시간주 유세현장에서 혹시모를

까봐 에너지 가격이다시오르고있다

고강조했다.

최근유가가오르고있는배경엔중동

지역을둘러싼지정학적갈등도있지만

수요회복과 공급축소가 원유시장에 동

시에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여름드라이빙시즌을앞두고시장의

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

서석유수출국기구(OPEC)+는2분기에

도하루220만배럴감산을지속할것으

로예상되고있다.

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 OPEC+는 지

난달하루 2686만배럴의원유를생산한

것으로추정됐다.이는 2월과비슷한수

준으로, OPEC와 그동맹국들의지속적

인감산에브렌트유가이날 89달러까지

오르게됐다고블룸버그는짚었다.

블룸버그는또유가급등에따른바이

든 대통령의 위험은더커졌다며 유권

자들이 인플레이션, 일자리, 이민 등에

불만을표하는상황속에서경제적타격

은 트럼프 전대통령에게좋은실탄 이

라고지적했다.

실제경제를이번대선에서가장중요

한이슈로꼽고있는미국유권자들의비

중이갈수록커지고있다.갤럽여론조사

결과에따르면이번대선에서경제를가

장 중요한 이슈로 꼽는 유권자 비중이

2020년대선당시에비해모든연령대에

서커졌다.

특히 18~29세젊은층의비중이 2020

년 11%에서올해 47%로네배넘게확

대됐고 30~49세 사이에서도 비중이

18%에서 43%로 증가했다. 50~64세,

65세 이상도 비중이 각각 15%→28%,

11%→19%로늘어났다.

이는최근진행된여론조사에서도반

영되고있다.블룸버그가지난달모닝컨

설트와진행한조사결과에따르면 7개

경합주에서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18

~34세유권자지지율은47%로, 40%를

기록한바이든대통령을크게앞서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국제유가전망에대해선엇갈린

시각이나온다.

호주커먼웰스은행(CBA)의 비벡다

르 애널리스트는 중국의원유수요증

가는실망으로이어질것으로관측되기

때문에브렌트유가격은향후 75~80달

러로떨어질것 이라고내다봤다.

반면원유옵션시장트레이더들은유

가추가상승에더욱대비하고있다고블

룸버그는전했다.

박성준기자mediapark@ekn.kr

GE, 헬스케어 에어로스페이스 베르노바로새출발

미국산업아이콘분할마무리

에어로 베르노바증시첫거래

미국기업인제너럴일렉트릭(GE)이

2일(현지시간) 두 회사로 갈라지면서

한때막강했던산업아이콘의분할이완

료됐다.

미국 CNN 방송은이날 GE의해체가

완료됐다며이업체가한때전형적인미

국가정들을위해거의모든것을제공하

는 만물상 역할을했다고전했다.

GE는 TV에 다수의 부품을 제공하는

것을비롯해전구와가전제품, 전기, 심

지어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

보대출)까지제공했다는것이다.

CNN에 따르면 GE는 1892년 토머스

에디슨에의해설립됐고,잭웰치가최고

경영자(CEO)로 있던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크고, 가장가치있는회사로성장

했다.

웰치는한때는전설적인인물로통했

지만, 지금은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는

문어발확장 등으로종종비판의대상

이되곤한다.

GE는 금세기 들어 쇠락의 길로 접어

들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안겨

준,그리고시의적절하지못한거래로인

해어려움을겪는비대한대기업으로전

락했다.

그러나막대한부채를정리하고산적

한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추락하는주

가를지탱하기위한필사적인시도에나

섰다.자사주매입과배당에수백억달러

를쓴것이다.

이전략은통하지않았고, 2018년에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제외됐

다.이지수는미국을대표하는30개기업

을대상으로하며,GE는원년멤버였다.

2018년CEO로임명된래리컬프는결

국부채감축을위한대대적인구조조정

에나서많은사업부의분사나매각에나

섰다.

회사는 그의 취임 이전에 이미 NBC

방송의잔여지분49%를매각했고,가전

사업부를중국하이얼에팔아넘긴상태

였다.

컬프 CEO는 2020년에는 회사 탄생의

상징중하나였던전구사업부도팔았다.

항공기임대와같은다른사업들도경

쟁업체에매각되면서,한때주요역할을

담당한 금융 부문인 GE 캐피털도 결정

타를맞았다.

GE는 2021년 11월 GE 헬스케어, GE

에어로스페이스,GE베르노바등3개회

사로분할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G

E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을 제작

하며, GE 베르노바는 에너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GE 헬스케어는지난해분사돼그해 1

월뉴욕증시에서거래가시작됐고,나머

지두회사도마침내갈라져이날증시에

서거래가시작됐다.GE에어로스페이스

가GE의주식기호 GE를이어받았다.

컬프CEO의구조조정작업은주가상

승에기여했다.

GE 주가는 2017년에 45%, 2018년에

추가로 57% 하락했으나, 지난해에는

95%급등했고,올해에도37%상승한상

태였다.

웰치와다른길을걸었던컬프CEO는

GE에어로스페이스의CEO직을유지하

게되는데,보잉으로이직가능성도나오

고있다. 박성준기자

3일(현지시간) 25년래가장강력한규모7.4강진이강타한대만의화롄에서아슬아슬하게기울

어진건물이보인다.이날대만동부화롄(花蓮)시남동쪽7㎞지점에서규모7.4의강진이발생

해일부건물이무너지고정전이발생하는등피해가속출했다. =

대만, 25년만에7.4 강진…사상자속출

사상자최소700명넘어…피해늘듯

TSMC등반도체생산시설은안전

3일대만에서규모7이넘는강력한지

진이발생했다.25년만에가장강력한지

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발생하는등피해가속출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

모7.4의지진이발생했다고밝혔다.EM

SC는 애초지진의규모를 7.3으로밝혔

다가7.4로수정했다.

진원의 깊이는 20㎞로, 지진은 대만

동부의인구 35만명의도시화롄(花蓮)

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발

생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이이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규모를

7.4라고밝혔지만,진원의깊이는34.8㎞

라고전했다.

일본과 중국 기상 당국은 각각 규모

7.5,규모7.3으로관측했다.

대만 당국은 규모가 7.2라면서 이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약 2400명이 숨진

1999년 9월21일발생한지진이후가장

규모라고설명했다.

이번지진으로 7명이숨지고최소 700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물 약

100채가붕괴되면서77명이상은잔해에

갇힌것으로알려졌다.현재까지우리국

민의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

대만현지방송사들은지진으로건물

두채가무너졌고,무너진건물에사람이

갇혀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는 속보를

앞다퉈내보냈다.

엑스(X 옛트위터)에는건물이무너

져주차된오토바이들이깔린모습이담

긴 영상이 올라왔다. 방이 크게 흔들리

고물건들이우수수떨어지는모습도보

였다.

대만당국은원전은정상적으로운영

되고있으며전력망도안정적이라고전

했다.

이번지진으로관심이쏠렸던반도체업

계의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세계최대파

운드리업체TSMC는이날지진이후성

명을 내고 TSMC 안전 시스템이 정상

적으로작동하고있다 며 직원들의안

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팹(fab 반도

체생산시설)에서회사가마련한절차에

따라직원들을대피시켰다 고밝혔다.

이어 현재 이번지진의영향에대한

자세한내용을파악중 이라고말했다.

대만2위의파운드리업체인유나이티

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는신주

과학단지와 타이난(臺南)에 있는 일부

공장의가동을멈췄으며,직원들도대피

시켰다.

DRAM전체생산능력의60%가대만

인마이크론의경우모든직원들이안전

하다며가동및공급망을파악하고있다

고성명을통해밝혔다.

대만증시또한하락폭이제한됐다.이

날 대만가권지수는한국시간오후 2시

6분기준전거래일보다0.44%하락한2

만 377.37을 보였다.오전에는최대 1%

가까이하락했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특히반도체와관련한영향이크지않을

것이라고판단했다 고전했다.

TSMC 주가는전거래일대비 0.89%

하락한 783대만달러를 보였다. 오전에

는1.4%가까이떨어졌다.

한편중국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주

펑롄(朱鳳蓮) 대변인은이날오전입장

문을통해 (중국)대륙은큰우려를표

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대만

동포들에게진심어린애도를표한다 고

밝혔다. 박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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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국제통상위원장이계인대표위촉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상공회

의소는 국제

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계인 포스

코인터내셔널

대표(사진)를

위촉했다고 3

일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제

통상위원회는대한상의13개위원회중하

나다. 지난 2003년 국제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에국제통상위원회로개편했다.글

로벌통상현안을논의하는협의체이자우

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상의

회원사의구심점역할을하고있다.

올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가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마련에집중해위원회를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00여개 국가의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너지, 철강,

식량, 부품소재등다양한분야에서수출

에힘쓰고있다. 전통적인무역상사의영

역을 넘어 글로벌 트레이딩의 모든 과정

에서 가치를 창출하며 한국 수출을 대표

하는기업으로자리매김했다는평가를받

는다.

이 신임 위원장은 한국경제는대외지

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통상정책이우리에게미치는영향이다른

나라에비해큰만큼, 시의적절하게대응

하는것이중요하다 며 미국등주요국의

수출환경변화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일

본과제4경제블록추진을모색하는등우

리기업과기관들의대외경제채널로서역

할을극대화하고대한민국최고의국제통

상민간협의체로발돋움하기위해힘쓰겠

다 고말했다. 여헌우기자

호암재단,올해 삼성호암상 수상자발표

혜란다윈 故남세우 이수인 한강씨등6명

과학상화학 생명과학

혜란다윈

과학상물리 수학

故남세우

공학상

이수인

의학상

피터박

예술상

한강

사회봉사상

제라딘라이어

혜란다윈,결핵균세계최초밝혀…감염병새로운치료법제시

남세우,세계최고효율단일광자검출기개발…양자역학발전기여

이수인, 설명가능AI 서 SHAP 방법론개발한인공지능전문가

피터박,생물정보학세계선도…한강,韓최초부커상수상소설가

제라딘라이어,인류애 박애정신표상…상금3억원,시상식5월31일

호암재단이 3일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를선정해발표했다.

재단에따르면올해수상자는△과

학상화학 생명과학부문혜란다윈미

국뉴욕대교수△과학상물리 수학부

문고(故) 남세우미국국립표준기술

연구소연구원△공학상이수인미국

워싱턴대교수△의학상피터박미국

하버드의대교수△예술상한강소설

가△사회봉사상제라딘라이언수녀

등6명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

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달5월31일개최될예정이다.

수상자는국내외저명학자및전문

가46명이참여한심사위원회및65명

의외국인석학으로구성된자문위원

회가 4개월동안심사를거쳐선정했

다.

올해는6명중4명이여성으로역대가

장 많은 여성수상자가나왔다. 여성이

공학상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

학술부문에서는 전통적 기초 과학

분야이외에도최근글로벌 IT분야에

서혁신을선도하면서이를근간으로

새롭고획기적인연구결과물을낸세

계적인 연구자들을 수상자로 선정했

다.예술부문에서는전세계적으로큰

공감을얻으며순수한국문학의저력

을증명한소설가, 사회봉사부문에서

는국경과인종을초월해평생을장애

인들의육체와영혼의치유에헌신한

인사등이뽑혔다.

혜란다윈박사는미국에서출생한

한인이민자의자녀다.전세계에서매

년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

키는결핵의발생과인체감염기전을

밝혀온세계적인미생물학자다. 인간

등 일반 생물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단백질분해시스템이결핵균

에도존재한다는사실을세계최초로

밝힘으로써결핵을포함한다양한감

염병에대한새로운치료법개발가능

성을제시했다.

남세우 박사는 세계 최고 효율의

단일광자검출기를개발해양자역학

분야의오랜논쟁이었던 벨부등식

의 실험적 위배 증명을 가능케 하는

등양자역학과양자정보과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 권위자다. 남

박사가 개발한 검출기는 양자컴퓨

터,우주암흑물질탐색등다양한분

야의연구에활용되고있다. 남 박사

는심사가진행되던지난 1월작고했

다.

이수인박사는인공지능(AI)의 판

단 및 예측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말하는 설명가능한 AI (Explainabl

e AI) 분야에서의 SHAP 방법론을

개발해AI의신뢰성을향상시킨세계

적인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다. 이 박

사가 개발한 AI 기술은 각종 질병을

예측,설명하는AI 시스템및질병치

료법 개발 등 의료 분야에서 큰 파급

효과를보이고있다.

피터 박박사는세포의방대한 DN

A유전정보를분석하는컴퓨터분석

법을개발하고이를이용해질병의발

생메커니즘을밝히는새로운융합학

문인생물정보학분야에서세계를선

도하는연구자다.박박사의분석기술

은전세계대학, 병원, 제약회사에서

암을포함한질병연구에활용되고있

다. 인간의암유전정보지도제작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암의 발생

에대한이해도를높임으로써암치료

분야의발전에기여하고있다.

한강소설가는한국현대사의고통

과 슬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들을

작가특유의날카롭고섬세한시선과

독특한작법으로처리해미적승화의

수준까지이끌어낸이시대최고의한

국소설가다. 소설 채식주의자로한

국인최초부커상, 작별하지않는다

로메디치상을수상했다.

제라딘라이언수녀는지난 50여년

간목포지역장애인과가족들을돌보

며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함께

살아가는세상을만드는데헌신해온

우리시대의인류애와박애정신의표

상이다. 라이언 수녀는 1975년 한국

입국후의료봉사를시작했다. 1985년

목포지역최초의장애인복지시설 생

명의공동체 설립, 1992년 명도복지

관 개관,장애인조기교육,직업재활,

인식개선등사업들을선도적으로펼

쳤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

상을 통해 학술 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증진에탁월한업적을이룬

한국계 인사를 현창해 왔다. 올해 제

34회 시상까지 총 176명의 수상자들

에게343억원의상금을전달했다.

여헌우기자yes@ekn.kr

푸바오야,한국잊지마!…中가는길6천명 눈물배웅

푸바오행복주는선물 의미처럼

1354일간사람들에즐거움선사

6000여명팬들에버랜드서배웅

푸바오,전세기타고중국도착

국내최초자연번식으로에버랜드에

서태어난아기판다푸바오가3일한국

을떠나중국쓰촨성에위치한워룽선

수핑기지에도착했다.

푸바오는지난2020년7월20일용인

에버랜드판다월드에서엄마판다로부

터 출생한 지 3년 259일(1354일)만에

한국을떠났다.

3일에버랜드에따르면,푸바오는중국

이송을위해오전10시40분판다월드에

서나와인천공항에서출국수속을밟은

후전세기를타고중국에도착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엄마아이바오와아빠러바오사이에서

태어난푸바오는 행복을주는보물이

라는 의미처럼 1354일간 수많은 사람

들에게행복과즐거움 감동을전했다

고말했다.

그런만큼,3일에버랜드장미원분수

대 앞에서 진행된 푸바오 배웅 행사는

평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6000여 명의팬들이찾아푸바오의앞

날을응원했다.

팬들은 울음을 삼키면서도 푸바오

야잘가,행복해야해 , 푸바오야사랑

해 라고말하며푸바오와의이별을아

쉬워한것으로알려졌다.

이날행사에는 푸바오할부지로익

히알려진강철원,송영관사육사가참

석해 이동 차량에 탑승한 푸바오 대신

그간 보내준 팬들의 사랑에 감사의 마

음을전했다.강철원사육사는 새로운

판생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푸바오를

지금까지사랑해주셔서감사하고,푸바

오를영원히기억해달라 고부탁했다.

푸바오의중국이송은관영중국중앙

(CC)TV와신화통신등이소셜미디어

(SNS)로온라인생중계해수십만명이

동시시청하는등중국누리꾼들에게도

화제가됐다.특히강철원사육사가지

난 2일모친상을당했음에도푸바오와

동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찬사를 보

내며감사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도 SNS

에올린영상에서푸바오를떠나보내는

한국인들이아쉬워하는모습을생생하

게전하며푸바오의성장과정등도자

세히소개했다.푸바오가머물게될쓰

촨성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

華大熊猫苑)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

에서 멀지 않은충칭(重慶)시의 한대

형쇼핑몰에는푸바오를환영하는대형

스크린도 설치됐다. 한편, 에버랜드는

푸바오의판다월드출발부터중국선수

핑 기지 도착까지 모든 과정에 강철원

사육사와함께해푸바오의안정적인정

착을도울계획이다.지난해맺은중국

중앙TV와의협약을통해유튜브(http

s://www.youtube.com/@withEver

land) 등으로 푸바오의 중국 내 생활

모습도팬들에게계속전할예정이다.

김유승기자kys@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코리안특급 박찬

호선수가플라스틱사용량을줄이기위

해마련한범국민캠페인 바이바이플라

스틱 (ByeBye Plastic BBP) 챌린지에

참여했다고3일밝혔다.(사진)

박찬호선수는챌린지영상을통해불

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실천습관을소개하며 바이바이플라스

틱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 달라 고 말했

다.

앞서챌린지에참여한류진한경협회

장은다음참여자로박찬호선수를지목

했다.해당영상은한경협유튜브채널 F

KI TV 에서확인할수있다. 여헌우기자

한경협 바이바이플라스틱

MLB레전드박찬호동참

SH,우리銀과청년주택공급확대 맞손
무주택청년위한주거사다리확산…고품질백년주택공급힘모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우리

은행이청년주택공급확대를위해손

잡았다. SH공사는지난 2일우리은행

과 SH공사-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체결하고,무주택청년을위한

주거사다리를확산하기위해협력한다

고3일밝혔다.협약식에는김헌동SH

공사사장과조병규우리은행장등양

기관주요인사들이참석했다.

두기관은이번협약을통해△청년

주택사업활성화를위한신규사업기

획및발굴△청년주택공급확대를위

한금융지원등청년주거안정을위해

협력할것을약속했다.이를위해두기

관은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

는정책사업에민간자본을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

이만족할수있는고품질백년주택공

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

다.김헌동SH공사사장은 앞으로역

세권 개발 등 더 발전된 서울을 만들

수있는최선의방안을우리은행과함

께고민할계획이다. 나아가민 관협

력을 확대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 고말했

다. 이현주기자zoo1004@ekn.kr

김헌동 SH공사사장(왼쪽)과조병규우리

은행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있다.

태광일주학술문화재단,해외장학생모집
7명선발1인당12만달러, 5년이내8학기지원‥졸업생학술 연구모임

태광그룹일주학술문화재단이해외대

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지

원하는 2024학년도32기해외박사장학

생을선발한다.

3일태광그룹에따르면장학금은유학

국가와 상관없이 1인당 12만달러다. 장

학금은등록금 생활비 연구비등으로사

용 가능하다. 5년 이내 8학기 동안 지원

되고선발인원은 7명내외다.입학을위

한출국과졸업후귀국시항공료도회당

200만원한도로제공된다.

해외우수대학원에서석 박사통합과

정이나박사과정입학을허가받은신입

생은 오는 2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

재단은 1 2차 서류심사와면접심사를

거쳐6월중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

장학생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받는다.

재단은 졸업

생들의 학술

연구모임을

연 2회 이상

진행하고 있

다.

졸업생간

교류를 돕기

위한송년모

임도열고있

다.해외재학

생들대상으로현지교류모임을지원하

며장학생간소통활동도이어가고있다.

이우진이사장은 장학생들이경제적어

려움없이학업과연구에전념할수있도

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다 고말했다.

나광호기자spero1225@ekn.kr

2일한양대퓨전테크센터에서열린 반도체공학과최첨단반도체공정실습클린룸 개소식에참가한

한양대학교이기정총장(왼쪽여덟번째)과SK하이닉스김동섭대외협력사장(왼쪽아홉번째)이양

측관계자,학생들과함께기념사진을찍고있다.

한양대학교(총장이기정)는2일대학퓨

전테크센터(FTC)에 반도체공학과의 최

첨단반도체공정실습클린룸을개소했다

고3일밝혔다.

문을 연 최첨단반도체 공정실습 클린

룸은 SK하이닉스(대표이사 사장 곽노

정)의 협력을 받아 조성된 반도체 공정라

인수준의청정도를갖춘실습공간이다.

한양대에따르면,클린룸은대학최고수

준의청정도수준(클래스10)을자랑하며,

12인치반도체연구개발을위해학교에서

확보한 430억 규모의반도체공정인프라

와SK하이닉스의교육용장비구축투자의

산물이다.

반도체공학과학생들의반도체소자및

공정관련실습교육공간으로활용되며,우

수한미래반도체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

한 연구 거점 공간으로도 운영될 예정이

다.

한양대이기정총장은 현재국내 외적

으로반도체전문인력양성의중요성이높

아지고 있다 면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공정실습클린룸이학생들에게현장경험

과실무능력을배양하는기회를제공하는

공간이되기를바란다 고말했다.

SK하이닉스 김동섭 대외협력 사장은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한양

대학교의현장맞춤형반도체인재양성에

지원을아끼지않을것 이라고밝혔다.

한양대반도체공학과는지난해 SK하이

닉스와협약을통해신설된계약학과로,올

해 40명을첫선발해운영중이다. 학생들

의전공역량을높이고창의적문제해결능

력을갖춘반도체인재를양성하기위해우

수한교수진과함께△반도체소자및공정

설계△회로설계및현장연계형실무수업

등의커리큘럼을제공하고있다.

김철훈기자kch0054@ekn.kr

한양대,최첨단반도체실습클린룸개소
SK하이닉스교육용장비구축…우수한미래반도체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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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43개사업일자리9만개창출

2024일자리대책시행계획수립

예산1조투입고용률70%달성

탄소중립 베이밸리메가시티등

100년먹거리사업에집중투자

김태흠충남도지사

충남도는올해1조755억원을투입

해신규일자리9만개를창출해15∼

64세고용률 70%를달성하겠다고 3

일밝혔다.

충남도가 발표한 2024 일자리 대

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대책은지역의책임성과자율성을높

여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초점

을맞춰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기

반시설구축과사업발굴을통한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기반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담고있다.

분야별예산은직접일자리사업에

4030억원, 일자리 기반시설 구축에

4685억원,고용서비스에661억원,고

용장려금에634억원,기업지원및직

업훈련등에745억원이투입된다.

도는석탄화력발전소폐쇄등지역

고용위기에선제대응하고,주력산업

의다변화를통한미래형일자리중점

창출,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제 실현,

친환경 저탄소중심의탄소중립경제

선도등을통해대한민국의미래100

년먹거리를책임질경제발판을마련

한다는방침이다.

또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노인과장애인등고용취약계층에게

는사회참여및취업지원과청년의생

애주기를고려한맞춤형일자리지원

을통해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

이와함께양질의기업발굴 연계

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

회중심의돌봄체계구축을통해돌

봄사각지대해소및전문일자리도

창출한다.

김태흠충남도지사는 이러한일

자리대책을통해외국인유학생일

학습병행제 시범사업과 지역특화

비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구인난을 해

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겠다 고밝혔다.

홍성=박웅현기자

경북도, 38개社지식재산해외진출돕는다

최대3년간지재권종합컨설팅

글로벌IP 강소기업으로육성

올해60곳13억5200만원지원

경상북도는특허청과공동으로지원

하는 2024년경상북도지식재산(IP)기

반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IP 스타기

업) 사업에38개기업을신규선정했다

고3일밝혔다.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스

타기업) 사업은기존수출실적이있거

나수출이예정된중소기업을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

을통해글로벌IP강소기업으로육성하

는사업이다.

경북도는1월부터3월까지도내중소

기업을대상으로 IP 기반해외진출지

원 사업신청을받았다.

도는사업에신청한기업을대상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경북, 경북북부, 경

북 서부)의 현장심사와 대면평가와 같

은 면밀한 심사를 거쳐 38개 기업을

2024년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

하고지원을결정했다.

경북지식재산센터에는 포항시 11개,

경주시2개,김천시1개,영천시3개,문

경시1개,경산시9개,의성군2개,칠곡

군3개기업을선정했다.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안동시

3개,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구미

시3개기업을선정결정했다.

올해에는신규로선정된38개기업과

전년도에 이미 지원 중인 22개의 기업

을포함해총60개의글로벌 IP스타기

업에13억5200만원을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해외출원비용지원△특허맵(심화/일

반)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비영어권브랜드개발△신규/재

단장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브랜드&디자인융합△기업IP경영진

단 구축등필요에맞는전문적인지원을

받아글로벌경쟁력을향상시킨다.

경상북도는지난해44개기업을대상

으로해외권리화,특허맵,디자인개발,

특허 기술 홍보 등 203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8개 기업이 첫 수출(9개국)

로 82만 3500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2개 기업((주)건화이엔지, ㈜에스이에

이)이제60회무역의날수출의탑을수

상하는성과를거뒀다.

경상북도최영숙경제산업국장은 올

해선정된글로벌 IP 스타 기업들이지

식재산센터의체계적인컨설팅을받아

지식재산경영역량을극대화해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성장하도록적극지원하

겠다 고밝혔다.

안동=정재우기자 jjw5802@ekn.kr

충남당진, 캠핑성지로자리매김

충남당진이캠핑애호가들사이에서핫플레이스로떠오르고있다.사진은삽교호캠핑장

왜목마을 삽교호 난지도야영장

일몰 일출명소로캠핑족에인기

충남 당진이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큰인기를구가하고있다.

3일 당신시에 따르면 왜목마을, 삽교

호,난지도에위치한해당야영장들은서

해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배경으로

캠핑을즐길수있는절호의기회제공과

함께저렴한가격과시원한바다배경덕

분에많은이들이이곳을찾고있다.

왜목마을오토캠핑장은해수욕장옆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

다. 또 근처 장고항수산시장에서신선

한해산물을맛보고, 전용 산책로를따

라서해의풍경을감상할수있다.

삽교호당진해양캠핑공원은탁트인

바다와서해대교의야경을한눈에볼수

있는곳으로, 가장 인기 있는야영장이

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삽교호 관광

지는당진의대표관광지로,최근 대관

람차 논뷰로 MZ 세대 사이에서 핫 플

레이스로주목받고있다.

난지도국민여가캠핑장은섬에위치

해있어배를타고들어가는색다른캠

핑경험을할수있다.섬특유의여유로

움과한적함을느낄수있는곳으로,분

주한일상에서벗어나평화로움을느끼

고싶은이들에게추천한다.

박미혜당진시관광과장은 증가하는

야영객들의수요에발맞춰쾌적하고즐

거운캠핑환경을제공하기위해최선을

다할것 이라며,공공야영장외에도다

양한매력적인관광시설들이많은만큼

당진으로의휠링여행을추천했다.

세종=박웅현기자ad0824@ekn.kr

성남시,中企수출보험료최대100만원지원

수출신용보증등5종상품가입

수출대금미회수등리스크해소

성남시청

성남시는관내수출중소기업들이수

출대금미회수등의리스크해소차원에

서수출보험료지원사업을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

고있는수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며

지원규모는50개사내외에기업당최대

지원금은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

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

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

용보증(선적 전 후) 등 5종의 보험 상

품에가입할수있다.

특히일반단기수출보험은상품수출

후수출자의귀책사유없이수입자에게

대금을받지못한경우손실에해당하는

금액을지급받는보험상품이다.

또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위험및

수입국위험등보험계약자가선택한담

보위험으로발생하는손실을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

자가되어관내기업들이단체로가입하

는보험상품으로선적전수출신용보증

은수출기업이수출물품을조달하기위

한자금이부족할때금융기관에서대출

을받을수있도록연대보증하는제도

이며선적후수출신용보증은금융기관

이선적서류를근거로수출채권을매입

할때연대보증한다.

보험료지원희망하는기업은시홈페

이지에서신청방법을확인할수있으며

사업은사업비소진시까지연중진행되

고총사업비는5000만원이다.

시는지난해에도총 105개사에 5000

만원의수출보험료를지원했다.

경기=송인호기자sih31@ekn.kr

전남도,희망인재교육국신설 인재육성

전라남도는인재육성과대학업무등

을전담할희망인재교육국을신설하기

로했다고3일밝혔다.신설되는희망인

재교육국에는자치행정국산하희망인

재육성과와대학혁신과를이관한다.

전남도는 이같은내용의조직개편안

을마련하고도의회통과를거쳐7월정

기인사때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도관계자는 인재육성필요성이대

두되고글로컬대학선정,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대학 업무에

대한지자체지원이강화하고있기때문

에 희망인재교육국을 신설하기로 했

다 고말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의대유치추진TF는조만간자치행

정국으로 이관한다. 도는 약사 출신인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이 보건복지국장

경험이 있는 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학간소통등을감안해의대유치추진

TF를자치행정국산하에두기로했다.

의대유치추진TF(현 인원 7명)의 인

원과기능도강화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도청에서가장

기획력이좋은공무원들을의대유치추

진TF에배치할것을지시하기도했다.

도는 또 TF로 운영되는 인구청년정

책국을정식직제로개편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광

역지자체 실국수(數)를 자율화하기로

함에따라인구청년정책국이정식직제

로신설된다 고말했다.

무안=이정진기자

전남도, 전남형만원주택 사업본격화
고흥 보성 진도 신안등4개시군에총210가구건립

보증금없이월임대료1만원에최장10년간거주가능

전라남도공무원들이진도군의 전남형만원주택 건설예정지에서사업계획을청취하고있다.

<청년 신혼부부주거안정>

전라남도가올해를 지방소멸위기극

복 원년 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중하나인청년인구의유출을

막고이들의안정적정착을지원하기위

해도입한 전남형만원주택사업 이본

궤도에올랐다.

전남도는지난해9월청년층주거안

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발표

이후발빠르게관련조례제정등을통

해사업추진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

련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군을대상으로공모한결과9개군

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

남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

고흥,보성,진도,신안을대상지로선정

했다.

선정된4개군에는단지별로전남도에

서50가구를공급하고,진도군의경우군

비를더해 10가구를추가공급함으로써

총210가구가건립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

해학교및보육시설,판매시설,주민편

익시설등입주청년이생활하는데불

편함이없는것이주요선정원인으로꼽

힌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 순천대학교의 글로컬30 선정에

따른일자리수요증가전망이평가에영

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

진도와신안은섬지역숙박형국내관

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수요증가와수산업을위해귀어하

는청년수요에대응하기위한정책등이

이번선정에영향을끼쳤다.

전남형만원주택사업 은신혼부부를

위한전용면적85㎡이하주택과청년을

위한전용면적60㎡이하주택을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비, 광역소멸

기금등2843억원이투입된다.

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층이안정

적으로 정착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추진

되는만큼,최초거주기간도4년으로기

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길다. 신

혼부부는아이를한명출산할때마다 3

년씩연장할수있다.청년, 신혼부부등

은 월 임대료를 1만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주거비를모아자립시기를앞당

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도는월1만원의임대료가지속되도록

운영비재원별도마련을위해총 680억

원규모의 청년주거안정및한옥기금

을전국최초로조성키로하고,지난 3월

조례를제정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

민주거복지향상을위해전남도주거복

지센터를오는 7월까지전남개발공사에

설치해 도민 입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와주택사업및정주여건개선사업등서

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한편,입주

청년의 불편이 없도록 입주단계 상담부

터준공후운영관리까지전담토록할계

획이다.

김영록전라남도지사는 만원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해 행

복한삶을영위하도록건설이후불편함

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며 앞으로도

청년층맞춤형정책을지속개발하고충

분한지원을통해청년중심의대도약전

남행복시대를만들겠다 고말했다.

전남=이정진기자 leejj0537@ekn.kr

부산지방국토청,국도77호선

고성동해면구간우선개통

3일우선개통된국도77호선봉암터널종점~

장항1터널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홍목

청)은 국도77호선 고성∼통영 국도건

설공사 18.5㎞구간중경남고성군동

해면봉암리에서동해면장좌리를잇는

3.4㎞구간을3일오후3시를기해우선

개통했다고밝혔다.

이구간은선형불량으로교통사고위

험이높고,조선특구산업단지출 퇴근

시간상습정체가발생해선형개량공사

를통해직선화했다.

이번우선개통으로경남고성군동해

면봉암리부터동해면장좌리까지통행시

간50%,운행거리는35%단축돼도로이

용자의편익과안전성이크게향상된다.

국토청은잔여구간공사는2026년준

공예정이다.전구간개통시경남통영

시광도면노산리부터고성군동해면장

좌리까지통행시간은36%,운행거리는

16% 줄어들어, 차량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김홍목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편

리하고안전한도로, 스마트한 도로건

설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여영남권

도로망구축에앞장서겠다 고밝혔다.

부산=강세민기자semin3824@ekn.kr

대구국제안경전최신트렌드한눈에 국내유일의국제안경전인 제22회대구국제안경전(DIOPS) 이 3일엑스코에서개막했다.이번행사에서는국내외유명안경브랜드와생산업

체가350개의부스를마련최신기술과디자인혁신제품을선보인다.또 3000명의안경사들이무료검안행사를진행하고,온라인수출상담회 가상현실체험등다양한부대행사도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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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월세급등빌라시장,맞춤형대책나와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가지속되면서서민

의 주거사다리로불리는빌라시장이흔들리고

있다.전세기피현상에수요가몰리고반전세화

까지겹치면서월세가급등하고있다.주거비용

을아껴내집을마련하고자하는빌라거주서민

들의걱정은커져만가고있다.

현실을 살펴보자.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의

월세화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1 2월(누계)전국비아파트임대차거래중

월세거래비중은 70.7%로 집계됐다. 전국비아

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6%였으나 지난해 66%, 올해는 70%

대로급증했다.특히지방의경우올해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77.5%로, 수도권(67.8%) 및 서울

(69.7%)에비해현저히높다.

이같은빌라월세화심화현상은우선전세사

기의여파로사람들이월세를선호하게됐기때

문이다.여기에공급은감소하는추세다.이날기

준 서울의 월세 매물은 1만8548건으로 1년 전

(2만4886건)에 비해 25.5% 감소했으며경기(-

26%)와인천(-37.4%)의매물또한급감했다.

이러자빌라월세금액은높아져만가고있다.

2021년3월99.9였던월세가격지수는올해102.1

까지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개편이월세급등현

상에기름을붓고있다.정부는전세사기방지를

위해전세금이공시가격의126%이하일때보증

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문턱을높였다.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로빌라공시가격이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집주인들이보증금을낮춰야하는상

황이되자,전세금을낮추는대신차액을월세로

돌리는일명 반전세 계약을선호하는집주인이

늘어나고있다.

이에따라고액월세비중이높아지고있다.경

제만랩에따르면월100만원이상빌라월세는올

해 1월 923건으로 지난해보다 15.1%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75건, 2021년 225건,

2022년 495건, 2023년 802건으로매년증가하다

올해처음으로900건을넘겼다.

대표적인서민주거시설로여겨졌던빌라의월

세가이처럼계속오름세를보인다면,이는향후

우리사회에큰문제로작용할수도있다.

최근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

공사(HUG)가비아파트 2만5000채를매입해중

산층과서민에게시세 90%수준에공급하는 든

든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

시적인해결책일뿐이다.정부가서민주거사다

리보장을위한월세안정화대책을하루빨리내

놓길바란다.

전공의파업을바라보는국민의시선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교수

제22대총선이1주일앞으로다가왔다.이번선

거에큰영향을미칠이슈중하나가의대정원확

대를둘러싼전공의파업으로시작된의료대란이

다.이미6주를넘어선전공의파업으로대형병원

들은최소기능만운영하고있고,수술이미뤄지

고응급환자들을받지못하면서피해는고스란히

국민의몫이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지방에서는진료자체를받

기어렵고수술을받으려면몇달씩기다려야하

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공공의료기관들은

의사를구하지못해개점휴업상태가되기일쑤

고,환자들은서울이나지방대도시의거점병원

으로몰려들었다.덩달아환자가족들도병원근

처에머물며환자들돌보느라고생이이만저만

이아니다.게다가불합리한건강보험수가체계

로인해필수의료분야를전공한의사들은고생

은고생대로하면서도제대로보상을받을수없

으니점차필수분야전공자의수도줄어들어수

술의사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보다어렵게되

었다.

이런상황에서정부는오랫동안묶여있던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알만한 사

람들은모두반겼고,필자주변의의사친구들도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론조사에서도70%정도가의대정원확대에지

지한다는결과가꾸준히나왔다.문제는증원규

모와방법,그리고의료서비스의품질향상을위

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의

대정원을10년동안연2000명씩늘리겠다는정

책이발표되었다.

정책은바람직한미래의모습을상정하고현

재를바꾸어가는일이다.오랫동안나름대로이

해관계의균형이이루어진상태가정책을통해

깨지게되니이해관계자의반발은당연하다.변

화를통해이익을보는사람들은그변화를원하

지만손해를보는사람들은반대하는것은당연

한이치다.문제는그동안누려오던이익을빼앗

기게되는사람들의반대의강도가새로이익을

얻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데 있다. 또 의대

증원의편익은국민전체에고르게퍼져있는데

반해손해는의사집단에집중되어있다.그러니

의사들,그중에서도이제막의료인으로출발해

평생을의사로살아가야할사람들과예비의료

인들, 즉 의과대학생들의 반발이 훨씬 더 큰 것

이다.

지난 1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기 전까지

대다수국민은왜하필꼭2000명이어야하는지에

의문이있었다.의대증원의핵심은증원규모,즉

숫자가아니라어떻게하면필수의료분야와지방

에의사들이가도록만들수있느냐였다.의사들이

지방에가지않는이유는도시에서일하는것보다

경제적보상이적고자식을기르고문화생활을하

는데불편하기때문일것이다.

또필수분야에서겪어야할고생에비해그에상

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거기에의료수요가급증하는데의사수가절대적

으로부족한것도문제니결국의료개혁은의대증

원보다현재의건강보험수가체계를개선하고전

공의의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하는일을앞세웠

어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요소들은

거의잊혀지고의대증원만전면에나타났고,이해

당사자인전공의와의대생들의반발이커진것이

다.

정부의정책추진과정이어설펐다고그정책이

잘못된것은아니다.더욱이1일대통령담화를통

해알려진것을보면정부가실제로는부단히의견

을요청했지만의료계가이를외면해왔다.대통령

담화이후에도의사협회는 입장이없다는것이공

식입장이라는오만함을보였고,전공의들도의대

증원백지화전에는할얘기가없다고한다.국민

의안위는안중에도없고오로지밥그릇만챙기겠

다는강한의지를만천하에선포한것이다.

이제국민도알게되었다.정부의정책추진과

정이잘못되었다기보다는대국민소통과정이미

흡해정부가일해온과정이잘알려지지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의료인들의 고집스런 태

도가국민과상관없이자신의밥그릇챙기기에서

비롯되었고, 오로지 의대정원을 현 상태로 묶어

두거나지금보다더줄여야한다는주장만반복

하고있다는사실을.

지난6주간전공의파업에도병상을지킨의료

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지금 오로지

밥그릇지키기에혈안이되어있는일부의사들

과전공의, 예비의료인들에게강력히경고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의사가되어도결코그인

생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도 숫자만을

고집할것이아니라무엇이국민의건강과생명

을지키는데가장좋은대안인가를확인하고지

속적인소통을통해국민과함께흔들림없는의

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유념해 의사에게 부여된

신성한의무인가를다시헤아려보기를바란다.

국민을떠나자신의돈벌이만생각하는의사들에

게내몸을맡기고목숨을구걸하고싶은생각은

추호도없다.

글로벌비전실종된기후변화총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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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LAP소장

4 10총선이코앞으로다가왔다.이번총선

에서주요정당들과각후보들은다양한정책

공약을내세우며유권자들에게한표를호소하

고있다.기후변화문제도예외는아니다.기후

변화는유권자세명중한명이투표할후보를

선정하는데중요하게생각할정도로각당에서

무시할수없는이슈이기때문이다.이러한현

상은우리나라는물론올해선거를치르는EU

를비롯한70여개국에서도마찬가지다.

기후변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획기적으

로증액하겠다는기후금융,재생에너지를획기

적으로늘리는에너지전환,기후변화전담부서

의신설등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지난대선

에서이슈가되었던재생에너지 100%를실현

하고자하는소위RE100 이슈도여야간에중

요한 쟁점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지역구유권자의관심과지

지가절대적으로중요하다는점에서유권자의

표심을자극할수있는기후변화대응이슈의

부각은중요하고또환영할만하다.그러나좀

더체계적으로국제적안목과비전을담은기후

변화공약의제시가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를

갖고있다는점에서국내의기후변화대응만으

로는하나의글로벌기후체계속에서발생하는

기후변화영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우리

나라굴지의기업들이생산하는 IT 제품,자동

차,철강,석유화학제품등어느것이든국내에

서소비되는양보다국외에서소비되는양이절

대적으로많다.따라서기후변화공약들은우리

기업의기후변화대응노력이국내차원을넘어

서국제사회의경쟁력을유지하면서새로운이

윤을창출하고,이를통하여유권자들의복지를

증진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주요공장이위

치한지역이기업의선도적인글로벌기후변화

대응을통하여새로운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

신시장을개척하고이를통해창출되는다양한

혜택이지역사회와노동자들에게도돌아갈수

있는정책비전을제시해야한다.

지금 기업들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으로 새로운 탄

소통상장벽에부딪히고있다.각국의기후변

화대응이기업의해외시장진출과해외투

자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

기도의반도체벨트지역에서각당의후보들

은다양한기업관련공약으로표심을끌어오

고자노력하지만어느당에서도반도체기업

의수출증진을위한탄소통상장벽에적극적

으로대응하겠다는공약은내놓지않는다. R

E100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을 내 놓고 있지

만,해외에대규모공장을두고있는우리기

업이석탄에의존하는현지국가의전력생산

정책으로인해서현지생산제품의글로벌경

쟁력저하가능성이심각한점을깨닫지못하

고있는것같다.국내석탄발전소저감정책

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공장이위치한국가의석탄발전소문제

도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개도국의경우에는ODA와국제정책

공조등을통하여적극적으로개도국탄소중

립 전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공약이중요한데찾아볼수가없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외감축결과

를국가온실가스감촉목표달성에활용하는

온실가스국외감축정책은새로운해외일자

리창출을위한교두보역할을할수있다.개

도국의경우파리협정에따른기후변화대응

역량이없거나필요한기술과재원이부족해

서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을못하는경우가

많다. 우리의 ODA 정책과연계된다양한해

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면 이를 통해 창출되는 해외 일자리는 청년

실업문제해결은물론경험이많은중장년층

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여야 각

당은글로벌안목과비전을담은기후변화공

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구에서의 승리는 물

론총선후제22대국회에서기후변화논의가

국내차원논의를넘어국제적안목과비전에

바탕을둘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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